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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미국의 영적 부흥과 복음의 본질 회복 위해 힘쓸 것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가 6월 20일~23일까지 워싱턴 

주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

성은 목사)에서 제35차 정기총회

를 열고 반기열 목사(인디애나폴

리스 한인침례교회 담임)를 총회

장으로, 최영이 목사(도버한인침

례교회 담임)를 부총회장으로 각

각 선출했다. 

반기열 목사는 “한 해 동안 총

회와 미주 한인 침례교회가 전도

와 선교, 교회 개척을 위해 동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가 사랑과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미주 

한인 침례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목사는 또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를 통해 미국이 영적으

로 깨어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

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미국 교회를 이

끌어갈 차세대 한인 2세 사역자

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800여 남침례회 한인

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 부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6.25 전쟁 제66주년 기념 추모

예배가 남가주 교계 연합으로 개

최됐다. 매년 이 행사를 주최해 

온 남가주한인목사회와 함께 올

해는 남가주교협, 남가주장로협, 

군사랑선교회, 미주한인회총연합

회, LA한인회, 미주한인재단 LA

지부 등도 주관 단체로 참여했다. 

한미장로교회에서 6월 25일 드

린 예배에서 엄규서 남가주한인

목사회장은 “우리 국민은 전쟁의 

폐허 위에 기적이라 불릴만한 발

전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뤘다. 이

제 조국에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

길 바라며 우리는 자주적 평화통

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권 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 영

웅들의 뜻을 계승해 미래 세대에

게 통일 조국을 안겨줘야 한다”고 

했고 서면으로 기념사를 보낸 이

기철 LA 총영사는 “6.25의 교훈

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

신이 희석되고 사람들의 기억에

서 잊혀져 가고 있는 이때, 남가

주한인목사회에서 뜻깊은 행사

를 개최하는 것은 그 의미가  더

욱 크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강신권 남가주교협 

회장, 이창건 장로협 회장, 김회

창 군사랑선교회장 등이 추모사

를 전했다.

설교는 김재연 목사(남가주한

인목사회 증경회장)가 “창문을 

열고 살다간 사람(단6:10)”이란 

주제로 전했다. 

목사장로부부합창단, 한아름

합창단 등이 특별 찬양 및 연주

를 했고 6.25 희생자와 참전용사, 

유가족을 위해, 조국 통일과 인류 

평화를 위해, 미국 교포사회와 청

소년들을 위해, 조국과 미국 대통

령, 정부 위정자를 위한 기도 시

간도 각각 마련됐다.

김준형 기자

제35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가 6월 20일~23일까지 워싱턴 주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서 열렸다. 신임 총회장에는 반기열 목사가 선출됐다.

제�3�5차�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정기총회� 

총회장� 반기열� 목사� 선출� � 

남가주교계연합…�6�.�2�5한국전쟁� �6�6주년� 기념� 추모예배

기도응답에� 대한� � � � 
확신감� 갖기� �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는가?   

혹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해 하지는 않는가?   

확신이란 결과에 상관없이 그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

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은 바로 성경에 

기초한다.    

만일 성경에 씌어진 말씀을 절

대 신뢰하고 따른다면 하나님께

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

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

시겠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

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십

자가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하

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6.25한국전쟁 제66주년 기념 추모예배가 한미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한반도 평화통일 이뤄야 ”



교 계 뉴 스 제 535호 2016년 6월 30일 목요일2

“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제12기 LA 목회자 아버지학교

가 열린다. 이번 제12기는 오는 7

월 18일(월) 오후, 19일(화) 하루, 

24일(주일) 오후, 31일(주일) 오

후 갈보리선교교회(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90620)에서 

열린다. 

총 5번의 강의는 성요셉 목사, 이

준성 목사, 권준 목사, 이재환 목사, 

주창국 본부장이 전하게 되며 이상

훈 목사, 석종민 목사 등이 간증한다.

이번 아버지학교의 진행을 맡

은 김인구 목사는 “아버지학교에

는 제 인생이 전환되는 은혜가 있

었다. 성령의 사역으로 아버지들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하나

님의 종된 목회자 아버지들을 만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행사가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등록비: 120불

*문의:213-700-4689

       김준형 기자

사우스베이나눔장로교회(담임 

김영구 목사)가 창립 6주년을 맞아 

LA한인타운으로 예배당을 옮기고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또 교회창

립이래 처음으로 아이티 지역 선교

사 파송예배도 함께 드렸다.

6월 26일(주일) 오후 4시에 드려

진 예배는  라이프신학대학, 남가

주한인목사회, 대신총회 미주노회 

관계자들과 축하객들이 본당을 가

득 메운 가운데 드려졌다. 

김영구 담임목사는 “탈북민이 

모이는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창립 6주년을 

맞아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렀

다”며 “어렵게 생활하시는 성도들

임에도 이번 선교사 파송을 위해

서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돕는 손

길을 보았다”면서“탈북민이 선교

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고 소

감을 전했다.

김영구 담임목사의 인도로 드려

진 이날 예배는 감사예배 후에 선

교사 파송식이 이어졌다. 

최명상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

장)이 대표기도하고 이해룡 목사

(전 라이프신학대 학장)가 “하나님

의 선교역사”(행27: 20~26) 제목

의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나도 탈북민이다. 더 

많은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나눔장로교회가 되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바울을 죄수의 신

분으로 로마에 데려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인간의 눈으로는 이

해할 수 없다. 로마로 가는 도중에 

“사우스베이나눔장로교회 이전감사예배”

사우스베이나눔장로교회가 LA한인타운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아이티지역에 선교사 파송…통일 준비에도 앞장서는 교회

제12기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6월 27일 열렸다.

제12기 LA 목회자 아버지학교 열린다

OC교협 6월 정기 월례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이하 OC교협, 회장 민승기 목사)

가 6월 23일 정기 월례예배를 남

가주벧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

에서 드렸다. 

주요 임원들과 소속 목회자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

배, 2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특강 순서에서는 발달장애

인을 돕는 비영리 단체 한미특수

교육센터의 사역이 소개됐다.

민승기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1

부 예배는 더글라스 김(청년선교

위원장) 기도, 오병익 목사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오병익 목사는 “복음의 능력”(롬

1:16~17) 주제로 설교했다.

오 목사는 설교를 통해 “복음의 

능력만이 모든 문제를 해방시킬 수 

있다”면서 “영적, 육적인 모든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

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며 “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계

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

“ 진정한 형통은 주님 말씀대로 이뤄지는 것 ”
예수인교회 박갑수 목사 초청 찬양 집회 성황리에 열려

찬양사역자 박갑수 목사 초청 찬

양집회가 6월 10일 오후 예수인교

회(담임 박정환 목사)에서 은혜 가

운데 열렸다.

박 목사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연

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2007

년 3월 말, 이곳 LA에서 뇌종양으

로 갑자기 쓰러진 후, 이어진 동생

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다. 그리

고 미주에서 찬양사

역을 하라는 하나님

의 음성을 듣고 순종

하는 마음으로 지금

까지 LA에서 찬양사

역자로 섬기며 전 세

계를 순회하며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 

박 목사는 예수인

교회 찬양집회를 가

진 후, 이 교회 찬양

사역자로 계속 섬기

게 됐다.

박 목사의 주요 찬

양곡으로는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의기도, 형통 등이 있다. 

특히 만사형통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뤄지는 것이 진정한 형

통이라는 가사로, 참석한 성도들

의 심금을 울리며 많은 은혜를 끼

쳤다.  

*집회 문의: 424-903-9665

      김만영 기자

“ OC기독교교회협의회 6월 정기 월례예배 드려”

가는 우리가 되자”고 했다.    

이효우(본회 수석부회장)의 광

고에 이어 양금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어진 2부 특강에서는 로사 장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장이 한미특

수교육센터 사역을 설명했다. 

10명 중 1명이 주의력 결핍장애, 

45명 중 1명의 아이들이 자폐증으

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무료로 받

을 수 있는 검사와 테스트에 한인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기

진단과 치료에 관심을 가져달라”

고 당부했다. 

이날 OC교협 회원들은 임현수 

목사의 건강과 조속한 석방,  미국

의 대선과 OC교협 산하 교회 등을 

위한 기도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지난 2000년, 장애자 한인

가족을 돕기 위해 세워진 한미특

수교육센터는 정부의 지원없이 운

영되고 있으며 한인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기업인, 자선기관 등의 도

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인이

면 누구나 무료로 이 센터를 이용

할 수 있다.

*문의: 562-926-2040

 이인규 기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남으로 배 안의 

사람들을 로마에 복음을 전할 동역

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를 어찌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

하는 지상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했다.

이어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됐다.  

김영구 담임목사가 선교사를 소개

한 후 나눔장로교회 청년부의 찬양

이 이어졌다. 김영구 목사가 김부

겸 선교사와 교인들에게 각각  문

답을 진행한 후 김상기 목사(사랑

장로교회 담임)의 파송기도 후에 

김영구 목사가 선교사 파송을 공

포했다.   

이어 지동근 목사(대신총회 미

주 노회장), 강지원 목사(남가주한

인여성목사회 회장), 박병구 목사

의 축사 김종용 목사(남가주한인

목사회 수석부회장), 김호 목사(나

성중부교회 담임), 다니엘 권 목사

(유나이트신학대학교 총장)의 권

면의 말씀 후에 이철민 목사의 축

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김영구 담임목사는 “나눔

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이다. 

탈북민 크리스천들이 통일이 되었

을 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면서 “앞으로 탈북민을 깨워 통일

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다양한 프로

그램을 다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다”고 밝혔다.  

*문의: 310-404-6219

*주소: 3407 W 6th st, #412

           LA, CA 90006 

이인규 기자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

우경) 주최 제36회 교회연합체육

대회와 어린이 사생대회가 6월 25

일 세리토스 소재 밸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에서 12개 교회, 16개 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는 예배, 2부는 체육대회로 나뉘어 

개최됐다. 이 대회는 6.25한국전쟁

의 비극을 잊지말고 조국의 복음통

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매년 6월 25

일 경에 열린다.

1부 개회예배는 총무 이관우 장

로의 사회로 윤우경 회장의 환영인

사, 자문위원 양금호 목사의 기도,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민승기 

목사의 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됐

다. 가주주하원 영 김의원도 축사

로 함께 했다.

윤우경 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36년 전 6.25한국전쟁을 기념하여 

성도들의 체력단련과 교회 연합을 

위해 시작된 교회연합체육대회가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면

문제 앞에 섰다"며 앞으로도 지속

적인 발전과 변화를 함께 이루어가

자고 당부했다. 

가주주하원 영 김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화 민주 의원들도 분주한 

의정활동 중에 소프트볼 경기를 협

력의 장으로 활용한다"며 "교회연

합 체육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뜻깊

은 행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승기 목사는 "창조된 모든 생

물들은 빛, 공기, 물과 온도로 자란

다"며 "성도 역시 인생에 적당한 온

도가 있어야 한다. 말씀의 온도로 

성장을 이루고 오늘 경기가 체력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

했다. 축도는 처녀 출전한 뉴라이

프뉴비젼교회 담임 피터 최 목사가 

인도했다.

2 부는 윤 회장의 진행으로 족구 

경기와 동서남북 친목운동회, 어린

이 사생대회 등이 진행됐다.

영 김의원의 시축으로 시작되어  

오후 4 시경 결승전이 끝난 주종목  

족구경기는 일반교회부와 초청교

회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일반교

회부는 은혜한인교회와의 결승접

전 끝에 처녀출전한 루마니아크리

스천교회가 우승했다. 

루마니아 교회 팀 주장은 "한국

교회들이 체육을 통해 연합과 친목

을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이

런 기회를 통해 한국형 경기에 대

해 이해하게 된 것이 기쁨"이라고 

밝히고 동유럽 쪽에도 족구와 비슷

한 Footnet이라는 경기가 백여 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진행된 어린이 사생대회

는 기록적인 무더위와 각 교회들

의 VBS등의 일정과 겹쳐 사뭇 축

소되어진 행사였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참가 어린이들은 그동안 갈

고 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며 은혜를 더했다.

또한 모든 참가자들은 5살 어린

이부터 9순에 가까운 어르신들까

지 남녀노소가 동서남북 4개 팀으

로 나뉘어 친선축구와 천로역정 이

어달리기, 어린이 육상 등을 통해 

세대를 넘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평연 임원진은 "이번 체육

대회는 시온마켓의 적극적인 후원

과 아리랑 마켓의 도움으로 치뤄졌

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사회

와 함께 하려는 기업의 참여에 깊

히 감사한다. 앞으로도 관계가 더

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체육대회 결과

*족구일반부 우승: 1등 루마니

아 크리스천교회, 2등 은혜한인교

회 1팀, 3등 복음의빛교회/ANC온

누리교회/족구초청부 우승: 1등 

Kids of Jesus Christ, 2등 샌디에

고 갈보리교회, 3등 두나미스장로

교회, 갓즈비젼교회

*어린이사생대회 우승: 대상 

최고은(여, 10세 뉴라이프 뉴비젼

교회/초등(10~15세) 1등 김상하

(여, 11세) 남가주순복음교회/초

등(6~9세) 1등 이은성(남, 8세) 남

가주순복음교회/유치(6세 미만) 1

등 최온유(여, 5세) 뉴라이프 뉴비

젼교회

*문의:213-500-5449(윤우경 회장)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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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연합 체육대회 통해 다져지는 믿음의 향연 ”

과거 열렸던 탁구대회 모습. ⓒ갈보리선교교회 제공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 제36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가 6월 25일 세리토스 소재 밸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에서 개최됐다.

“선교기금 모금 위한…교회 친선 탁구대회 ”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

사)가 ‘제12회 선교기금 모금을 위

한 남가주 교회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이 교회는 탄자니아 와

타툴루 미전도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해 20년 째 섬기고 있으며 매

년 2차례 멕시코와 아리조나 인디

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1년

에 한 번 일본 선교도 한다. 

*일시:7월 16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부에나팍중학교 강당

*주소:69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참가비:단체전(150불), 개인전(30불)

*접수마감:7월 10일

*문의:714-229-8492

*이메일:calnativejohn@gmail.com

최덕신 전도사 찬양 콘서트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한국 CCM

선구자로서 

주찬양선교

단, 개인 앨범

들, 그리고 수

많은 은혜로

운 찬양으로 

한국 교회를 

섬겨온 최덕

신, 그의 찬양

과 나눔 콘서

트가 열린다.

그이름, 예수 이름높이세, 주의 

은혜라 등을 포함 최 전도사는 

300여 곡의 찬양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찬양 사역자이다.

*일시:7월 9일(토) 오후 3시 

*장소: 십자가은혜교회

*주소:1147 E Philadelphia St,

         Ontario, CA 91761

*입장: 무료  

*문의: 310-850-3109

*웹사이트:

       www.graceofcross.org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 6.25전쟁 66주년 기념

제36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

12개 교회 16개 팀 등 250여 명 참가

첫 출전한 루마니아 크리스천교회 족구 우승 � 

최덕신 전도사

한국 CCM선구자 



예수의 가르침과 서른셋 생애

를 알아가다 보면, 예수에게 아내

와 자녀는 없었을까 생각이 미치

게 된다. 동서방을 불문하고 그정

도 나이면 결혼은 물론 아이도 여

럿 있기 마련이다. 수년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거짓으로 자신

들이 예수의 숨겨진 부인과 아들

이라 하는 자들이 나와 제국전체

의 교회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

도 있었다. 혹자는 만약 예수가 결

혼하였다면 기독교회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던데, 나는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모습

으로 온 신이 인간생애의 최고경

험인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게 흠

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그러했다

면 더욱 인간이 이해할수 있는 말

씀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다.

예수를 어려서부터 본 친동생 

야고보 혹은 어머니 마리아가 뭔

가 숨기는 것은 없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그

가 정말로 신이었음을 확신케 된 

이들은, 뭔가 예수의 인간적인 모

습을 일부러라도 숨기지 않았을

까 싶다. 예수의 유년시절에 대해

서는 예루살렘에 다녀온 것을 빼

면 아무런 회고가 남아 있지 않다. 

예수가 아이로서 그리고 목수로

서 경험한 실수담을 누군가 남겼

다면 인간인 우리는 공감하며 위

로받을 수도 있었을텐데. 예수에

게는 친구로 보이는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 아마도 나사로 정도가 

친구라 할만한데 그 기록이라도 

유일하게 남긴 제자요한에게 너

무나 감사한다.

그런 점에서 갈릴리의 작은 고

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에게 눈

길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

보다 예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

지 지킨 여성이며,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홀로 목격한 것도 그녀이

다. 11제자와 친형제들마져 도망

가는 상황이었음을 상기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결코 평범한 제

자가 아님을 짐작케 한다. 사도들

의 복음서에 마리아가 여럿 등장

하는데 그녀에게만 고향 막달라

를 붙여서 존재감을 부여받고 있

지 않은가. 

교회초기의 여성도들을 아우르

며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

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혹시 예수

의 숨겨진 아내 아니면 연인은 아

니었을까 추측하는 것도 큰 무리

는 아니다. 

나 개인으로는 사도들의 모든 

기록과 가르침을 종합해 볼때, 예

수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확신한

다. 예수는 시종일관 신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가나에

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던 첫 기적

의 밤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때

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할만큼 

사명과 시기에 확신이 있었다. 예

수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으면

서 한 여성과 배타적인 사랑을 하

고 가정을 이루었을리는 만무하

다. 나는 예수의 생애에서 그의 숭

고한 사랑과 동시에 약속에 대한 

집념, 일종의 완벽주의 그리고 강

한 외로움을 느낀다. 만약 예수가 

결혼하였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기 

더 어려웠을 터이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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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언 저

 오네시모의 
독백  

22. 예수가 결혼하였다면

6.25한국전쟁 66주년 기념 워싱톤 주 쥬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6월 26일 타코마중앙선교교회에서 열렸다.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

도하는 워싱턴 주 쥬빌리 통일 구

국기도회(지도위원 오대원 목사, 

대표 권준 목사, 총무 박상원 목

사)는 6월 26일 타코마중앙선교

교회(담임 김삼중 목사)에서 6.25 

동족 상잔의 아픔을 기억하며 통

일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기도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통일 구국기도회에서 강

연한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박사는 “통일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며 우리 손으로 

직접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모두가 통일 무관심으로부터 벗

어나 남북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

는 주민 의식 변화를 통해 우리 

손으로 직접 통일을 만들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신창민 박사는 이어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이며, 무력통

일 방법은 배제하고. 평화통일을 

향해 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녘 주민들의 민심을 바른 길로 

이끌어 통일을 이뤄야 한다”면

서 “우리 민족의 미래와 후손들

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위해 투자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 박사는 2004년부터 2007년

까지 연변과학기술대학 겸임교

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

양과학기술대학 학사위원을 역

임했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한우

리통일연구원과 통일대박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 주 쥬빌리 통일 구

국기도회 박상원 목사는 “기도회

를 통해 70년 가까이 이어지는 

분단의 고통을 끊고 통일로 일궈

가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정

치 사상과 교파를 넘어 성령 안에

서 연합,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

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귀한 시

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쥬빌리 6.25통일 구국기도회…남한 경제력 바탕으로 북한 주민 민심 이끌어내야  

평택대 마드리갈 싱어즈 LA공연 

“제35차 미주침례교회 한인교회 총회 폐막”

[1면으로부터 계속]또 “큰 명령, 

다 함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 

참석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한 비전

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헌신을 굳건히 했다.

본국 지구촌교회 진재혁 목사와 

주님의기쁨교회 박영철 목사는 저

녁 부흥회 설교자로 나서서 복음의 

능력과 순수한 믿음을 전해 참석자

들을 도전했으며, 선교 사역 확장 

모델과 건강한 교회 시스템 등 다

양한 선택 강좌를 통해 목회 방향

을 정립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본국에서 기독교한국침례

회 유영식 총회장과 임원단이 참석

해 한국총회

와 미주총회 

두 총회간 

선교 협력을 

다졌다.

한편 서북

미 지역에서

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

번 미주 남

침례회 한인

교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서

북미 지역의 영적 부흥과 선교 확

장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평택대학교 음악학과 학생들과 

교직원, 평택시민들로 구성된 ‘평

택대학교 마드리갈 싱어즈(단장: 

김형기교수)’가 오는 7월16일(토) 

저녁 7시30분에 LA Zipper Con-

cert Hall에서 공연을 갖는다. 미국

공연은 두 번째이다.

이 싱어즈는’ 소규모 혼성합창단

으로, 2014년 평택대 음악학과 교

수인 김형기 교수에 의해 창단 되

었다. 특징으로는 카운터테너 라는 

파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합

창단의 틀을 깨고 더욱 다양한 소

리와 공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 싱어즈는 지난 2014년 12

월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미국 LA에서 열린 신

년음악회 초청공연에서 멋진 공연

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지역사회

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꾸준히 참

여해 지역사회의 소통 역할을 하며 

주목받고 있다.

평택대학교는 1912년 미국인 선

교사 아더 테판 피어선 박사님에 

의해 서울에서 피어선기념성경학

원이 설립되었다. 그 후 1981년 평

택으로 이전해 올해로 창학 104주

년과 평택 35주년 전통을 자랑하

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진리, 정의, 봉사를 교훈으로 기

독교적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

고,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은 물론 

우리나라의 예술문화 발전에도 기

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랑의띠선교교회
창립17주년 감사예배 

반기열 목사

신임 총회장 

“한민족 평화통일 반드시 이뤄야 ”

사랑의띠선교교회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가 열린다.

*일시: 6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사랑의띠선교교회 본당

*주소: 1300 W Olympic Blvd

        #200 LA, CA 90015

*문의: 213-736-6625

한편 이 교

회 담임 김천

환 선교목사

는 한국 엘림

장애인선교회

가 주관하는 

제27회 세계

장애인산상대

성회  참석차 

7월 11일 출국

한다. 김 목사

는 현재 엘림

장애인선교회  LA 지부장으로 섬

기고 있다. 이 산상대회에서는 매

년 1회 전국 각지로부터 오는 장애

인들을 섬긴다. 

*일시: 7월 18일~22일

*장소: 한국 포천중앙기도원

김천환 선교목사

사랑의띠선교교회 

        “7월 16일(토) 오후 7시 30분…LA지퍼홀에서”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도

가 넘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애

타게 일러 주시고 경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에 빠

져 들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혼하시

는 것처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대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예

루살렘은 불타버리고, 그들의 성읍도 불타

서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지는 폐허가 되어 

버리고, 많은 장정들이 죽었는가 하면 또, 

포로로 끌려가야 했고 노예로, 종으로 전

락하는 70년 세월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프시

고 괴로워하시면서 내린 불행의 경고가 아

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

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70년이 차면 너

희가 회개할 때 용서하고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며, 너희가 본토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면

서 하나님과의 새 살림 차릴 소망적인 회복

의 언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

래할 찌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

할 찌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고 징계하시면

서 바벨론에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영

적소망을 바로 가꾸지 못하고 영육이 비참

하게 버림받아서 외압에 시달려야 하고, 노

동력 착취당하고, 인권 유린당해야 하는 이

유는 영적해산, 생산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70년 계획에, 바벨론의 멍

에와 채칙에 붙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

게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구로치 못한 너

는 외쳐 노래할찌어다.”  구로는 애 낳는 수

고를 말합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끌려가서 

종살이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노래하

라, 외쳐 노래하라. 왜? 그 죄 값의 형벌이 

치루어지고 회개하므로 회복의 역사가 시

작되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을 통하여 소망을 일깨워 주시

려고 애쓰십니다.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 시

련을 몽땅 치루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내신세가 어찌 이리 되었는가 하고 반성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을 간구할 때 하

나님이 그 회개를 인정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시키실 

때에 이제 죄 값에 부쳐져서 죽을 고생 치

르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회복되는 이스라

엘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엄청난 숫자로 

구령(救靈)의 영적해산이 넘치게 될 것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는 것은 영적 이스라

엘로 구원 얻는 숫자가 부부사이에서 생겨 

낳는 애 숫자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그

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보

증으로 못 박아 하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그

리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

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찌어다”

그곳에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들로 가득

히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희가 지금은 생산이 없고, 영적인 소망도 

성과도 없어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애

타게 깨우쳐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귀찮다

고 귀를 막고, 또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

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

게 한 이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가망이 보이

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버리셔서 

이방세력에 멍에와 채찍아래 붙여 놓으면 

그들이 영육 간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멸시와 천대, 구박덩어리가 되고, 

또 헐벗고 굶주리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

지 못하고 원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비참

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회개하고 돌

아올 그 때에 내가 비로소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회복시키되 이제는 영적 성과만을 

위하여 열심히 해산하고 전도해서 많은 영

혼을 살리는 일들을 전적으로 힘쓰게 할 때

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장막의 터를 넓혀 미리 

장소를 넓게 잡고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2. 3절부터 보면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

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

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

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내실 계획이 

서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계획이냐 하면 장막의 터를 넓히

고 휘장을 널리 펴고 또 말뚝을 견고히 박

고 줄을 길게 넓은 터전을 마련하면 네가 

좌우로 퍼지게 해 주겠고.  네 자손은 열방

을 차지하게 해 주겠다.  지금은 죄 값으로 

황폐하게 되었지만 예루살렘과 유대 땅 모

든 도시를 하나님이 재건하여 사람들이 살

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언약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

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

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

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

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사54:4~5)

죄만 짓고 미신 우상 끌어다가 음란 방탕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

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

라“(사54:6)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

로 이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에 죄 값을 아주 단단히 치르게 하심으로 

그 환난과 고통, 멸시와 천대 온갖 행패와 

구박, 이런 것이 견디기 어려워서 본남편 

하나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

드시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

고 회복시키되 엄청난 조건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전날에  버림받음으로 당했던 수치

와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영광

스럽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 이사야 54장 7절~10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

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

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

는 노아의 홍수로 땅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

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

로 맹세 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

은 옮길 찌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

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

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

의 말이니라”.

산이 옮겨가고 작은 산들이 도망을 가도 

천지가 변하여도 내가 너에게 회복을 약속

한 이 언약은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주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

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

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언약을 약속하신 것

은 영적인 소망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실

현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의 깊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

속의 은혜를 받기 원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의 성과를 보이기

만 해 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

하신다고 그렇게 스바냐 3장 14절에 기록

하셨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회복

시켜 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

를 힘 있게 붙들어 쓰리라. 내가 네 지경의 

터를 넓혀 줄 것이고 많은 나라를 차지하게 

해 줄 것이고 결국 너로 내 오른 팔같이 붙

들어 써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회복의 언약입니다. 그  성취는 

단 한 가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절대

주의 신앙,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영적

인 성과를 보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회복의 

언약을 실현시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배짱과 포부를 가

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으로 영적성과를 보인다면 하나님이 채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받고, 맘껏 

섬기는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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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언약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6시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OX TV 

워싱턴DC.

CTS TV 

기독일보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CBS TV

CTS TV

경북 기독 신문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3면 설교

미 국  신 문  설 교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금요일  오후

2시30분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해  외  선  교  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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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 욥을 빼놓을 수 없다. 욥

의 고난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 그

릇조각으로 몸을 긁는 육체의 고

난이다. 더 큰 고난은 자식들이 모

두 죽고 재산을 상실하는 고난일 

것이다. 더구나 개념 없는 친구들

이 괴로움에 가득 찬 욥을 정죄하

고 회개하라는 고난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고난

은 아마도 고난 중에 부르짖는데

도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의 침묵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욥의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

님이 냉혹하게 응답하지 않는 것

은 정말 큰 괴로움일 것이다. 욥은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내가 앞

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

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

올 수 없구나”(욥 23:8-9). 

잊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다. 감옥 속에서 잊힌다는 것, 외

로움 속에서 잊힌다는 것, 배고픔 

속에서 잊힌다는 것, 죽어가면서 

잊힌다는 것은 모두가 고통스런 

일이다. 잊힌다는 것은 무시당하

는 것이요, 버려지는 것이요, 그리

고 외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잊히기 싫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아우성

치며, PR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하는 백성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요셉을 이집트 감옥 속에서 돌아

보시고, 다윗을 광야에서 기억하

시고,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서 구

해내시며, 빌립보 지하 감옥의 바

울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은 돌이켜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

이시다. 하나님은 권념하시는 분

이시다. 하나님은 특히 홍수가 끝

나고 방주에 남아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 및 방주 안의 들짐승을 기

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노아

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

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창 8:11). 

원어로 쓰인 “자카르”라는 히브

리어 단어는 “기억한다”로 혹 이

전 번역에서는 “권념한다”로 번

역되었다. 권념(眷念)이라는 말은 

요즈음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뜻

은 아주 은혜가 된다. 이는 “돌이

켜 보아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노아와 가

족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동물을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

하였다는 말씀이다. 

“자카르”의 하나님은 첫째, 우

리를 사랑 속에서 기억하시는 분

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

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다시 불

러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하시고 돌이켜 우리에게 애

정을 베풀어주신다. 둘째, 기억하

시는 하나님은 즉시 바람을 일으

켜 대홍수의 물이 물러가고 깊음

의 샘과 하늘의 창을 닫아주신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환경을 변

화시킨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부르짖으라. 하나님

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그분이 어려움에서 우

리를 회복시키신다.   

멀티태스킹

목사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사역 외에 협력하는 선교 단체나 

외부 집회, 컨퍼런스 혹은 신학교

에서 가르치는 일로 출타할 때가 

있다. 

그러나 목회자가 본 교회를 잠

시 떠나 외부 일을 보는 것이 만

만치 않아서 한 번 출타하는 김에 

밖에서 해야 할 일을 한꺼번에 하

고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다. 집회 

인도를 하러 나가는 김에 선교이

사회 모임을 한다든지, 컨퍼런스

를 간 김에 연달아 휴가를 보내든

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시간 사

이사이에 미뤄놓았던 회의를 하

곤 한다. 필자도 본의 아니게 여

러 책임을 맡고 있다보니, ‘간 김

에’ 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 소위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은 시간의 사치다’라고 생각하

고 반드시 여러 일을 겹쳐서 하는 

것이 목사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옛날 모 대통령은 껌을 씹으면

서 집무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껌을 씹으면 껌만 씹어야 하고, 책

을 읽으면 책만 읽어야지 동시에 

여러 일을 못 한다고 했다. 한 번

에 하나밖에 못하는, 요즘 말로 하

면 ‘모노태스크’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바쁜 세상에 한 번에 하나

밖에 못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요, 

아니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돌 하나를 던져 

새 두 마리, 세 마리를 잡으려고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하고, 

빨래를 개면서 티비 시청하고, 운

전하면서 성경 암송하고, 기차 타

고 출퇴근하면서 책 읽고, 걸어가

면서 스마트폰 텍스트하고 인터

넷 기사 읽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출장 가면서 컴퓨

터 두들기고, 예배 드리면서 인터

넷 서치와 스포츠 업데이트하고, 

설교 들으면서 모자란 잠을 보충

하고(자면서도 설교 다 들었다고 

우기시니깐^^),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멀티태스킹에 익숙한 우

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다.

유튜브 영상에서 중학생들이 

친구를 만나러 온 약속 장소에서 

인사 후에는 대화가 끊기고 서로 

스마트폰을 쓰며 각자 일에 바쁜 

모습을 보았다. 

시간의 효율성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인격적인 관계와 풍성

한 교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

각이 들었다. 

필자도 예배 드리면서 조명, 마

이크, 실내온도 등 예배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면 관계자에게 가끔 

텍스트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나

름 수시로 필요에 따라 반응한다

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친구 만

나러 나와서는 스마트폰이나 들

여다보고 있는 비인격적 모습이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 

멀티태스킹보다 모노태스킹이 

점점 더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 아

닌가 싶다. 우리 모두 셀폰 끄고 

예배 드리자.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사도 바울은 잘못된 변화의 삶

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행9:10~17). 성경을 

알되 구약에만 치우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통 받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이 일

이 가장 잘못된 일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올바른 변

화’ 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가 변화

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겪은 변

화는 어떤 변화이었으며 그가 하

나님의 제자로,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변화의 삶은 무엇 때문

이었을까? 이제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지어야할 이 시기에 우리

는 어떻게 변해야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고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기도할 때 올바른 변화를 

받게 된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

나님은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다. 기도할 때 기

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울

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

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

아를 부쳐 주셨다.

둘째, 세상 것과 구별됨으로 올

바른 변화를 이루었다. 사도 바울

의 옛 모습은 세상적인 욕망과 자

랑, 명예욕 때문에 희랍어의 이름 

‘ 사울’로 불렸다.  잘못된 종교의 

열심은 사울처럼 무서운 일을 대

담하게 저지르게도 한다. 그러므

로 우리는 세상 것에서 만족을 느

끼지 말고, 세상 것에서 멀어져야 

한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

며 살 때, 우리도 바울처럼 ‘올바

른 변화’된 삶을 사는 올 한해의 

전반기 결산의 해로 살게 될 것

이다.

셋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올

바른 변화를 받게 된다. 사울은 하

늘로부터 오는 빛, 즉 하나님의 임

재를 경험했다. 그 빛이 얼마나 강

했던지 눈까지 멀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사울을 만지시므로 사울

은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의 눈이 

멀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

여주시는 눈, 영적인 눈으로 변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울은 지

금까지 이런 말씀과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다. 하늘로부터 오

는 빛과 주님의 음성은 율법대로 

살았던 사울에게는 변화의 시간

이 되었던 것이다.

넷째, 성령 충만해야 올바른 변

화를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은 ‘아

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

함을 받고 그의 눈에 덮여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었다. 부패한 옛사

람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로 변화되어 남을 핍박했던 자리

에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하나

님의 사도가 되었다. 세상을 보는 

눈에서 영적인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이 되어 로마를 변화시키는 귀한 

그릇이 된 것이다. 

사도바울의 변화를 우리도 경

험하고 체험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변화

이  동  준  목사

얼바인아름다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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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 범국민 통일운

동의 시작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동참을 촉구하는 ‘통일한국국민대

회’가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광

장에서 통일한국국민연대 주관으

로 열렸다.

300여 명의 탈북자를 포함해 5

천여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정근모 전 

과기처 장관의 축사로 시작했다. 

테너 김충만, 피아니스트 송희영 

목원대 교수, 평양권설경예술단의 

공연과 미국, 독일, 네팔 등에서 한

반도의 통일을 기대하는 외국인들

이 보내온 국민대회 지지 영상 메

시지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오준 UN주재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탈북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

시지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

제사회에 알린 용기와 공로를 치하

했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북

한 주민이 남이 아닌 ’우리 민족’임

을 재확인했다.

이어 탈북청년 대표로 참석한 백

요셉씨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내는, 북한 해방을 위한 호소문’

을 낭독했다. 이 호소문은 북한 정

권이 자행해 온 반인도적 범죄를 

집단 학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중단시키고 북한

을 해방시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

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

는 내용이다.

특히 “김정은을 비롯하여 집단 

학살 또는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를 제소할 것”을 포함

한 5가지를 요구했다. 

평양 출신이며 오랜 세월 탈북

자들의 대모로 존경을 받아 온 주

선애 전 장신대 교수가 ‘통일한국 

선언문’을 낭독하고 모든 참석자

들과 함께 ‘통일한국 만세’를 외치

는 장면은, 3.1운동의 장엄함을 연

상케 했다.

장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은 자

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하고 북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주도하는 ‘자유통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통

일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 세계적 

통일운동을 통일의 그 날까지 지속

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은 밀물처럼 올 것이

며, 전 세계에 희망과 기적의 메시

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통일한국을 위한 연합기

도회에서는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

장), 이태희 목사(성복교회), 이용

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본부), 김

성욱 대표(REMO 청년기도운동), 

이애란 박사(탈북자, 자유통일문화

원), 조요셉 목사(북한연구원 원장) 

등의 인도로 교회와 남북한을 위한 

회개,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을 위

한 중보기도, 통일한국을 축복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통일한국을 

외치며 9시 30분경까지 서울광장

에서 청계광장을 돌아오는 촛불시

가행진을 벌였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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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6.25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과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서울광장서 '2016통일한국국민대회’열려…통일, 밀물처럼 올 것 

한국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대

표회장 림준식 목사, 이하 협의회)

가 지난 6월 27일 한국교회100주

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를 살리

는…바른신학, 바른교리 신학세미

나"를 개최했다.

특별히 발제자들은 이단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하고, 현재 한국교

회뿐 아니라 한국사회 대형이슈로 

떠오른 동성애, 이슬람의 잘못된 

점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정미경 전 의원과 이혜훈 

의원의 목소리도 들었다. 

먼저 최태영 교수(영남신대 조

직신학, 교회신학연구소장)는 "이

단에서 진리로"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교회 내 이단발현은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면서 이단에 대해 너무 부정적 태

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단 교설에 대해서는 추

호도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

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행하게 이

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적개심을 갖기 보다는, 긍

휼과 관용, 인내, 진리를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하다니엘 목사(건전신앙수

호연대 대표)는 "동성애 문제와 한

국교회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 했

다. 그는 동성애 옹호자들이 자신

들의 입장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잘

못 해석하는 오류들에 대해 지적,  

반박하고, "이는 사랑과 포용의 관

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

고 주장했다.

유수열 목사(한기총 이슬람대책 

담당, 나라사랑시민모임 상임대표)

는 "이슬람 유입을 저지하라!"는 발

표를 통해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할랄'산업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국

의 보편적 미풍양속과 심각한 마찰

을 일으킬 것"이라며 "정부정책으

로 할랄산업 지원을 하는 것을 당

장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이성희 목사(예

장통합 부총회장)가 "진리를 수호

하는 교회"(요삼1:1~4)란 주제로 

개회예배 설교를 전했으며, 한국기

독교부흥협의회 이사장 송일현 목

사가 축도했다. 행사는 건전신앙수

호연대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

책협의회 유사기독교연구소 한국

기독교부흥협의회 등이 공동주관

했다.                        박용국 기자

“범국민 통일운동 시작과 국제사회 동참 촉구”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신학 세미나…동성애, 이슬람 등 민감 사안 주제로 열려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대신, 제3차 미스바 기도 대성회 개최

예장 대신총회가 '제66주년 6.25 

상기 위기의 나라와 민족,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제3차 미스바 기

도 대성회'를 23일 오전 수원명성

교회(담임 유만석 목사)에서 개최

했다. 

1부 예배에서는 부총회장 이주

훈 목사 사회로 부총회장 이정환 

장로의 기도와 이진해 목사(신영

통제일교회)의 성경봉독, 수원명

성교회 성가대의 찬양 후 증경총회

장 최복규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

신 나라(시 127:1, 마 7:24)'라는 주

제로 설교를 전했다.

최복규 목사는 "저는 6·25 당시 

전선에서 직접 뛰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떠들지만, 

그때 만한 위기가 어디 있었느냐"

며 "그러나 당시 목회자들의 식음

을 전폐한 기도와 맥아더 장군의 

결단이 절망에 빠진 나라를 살렸

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결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헌금은 보훈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예배는 사무총

장 이경욱 목사의 광고와 증경총

회장 유만석 목사의 축도로 마무

리됐다.

2부 주제포럼에서는 3가지 발표

와 기도를 진행했다. 먼저 사무총

장 홍호수 목사 사회로 증경총회장 

최낙중 목사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하여'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기도는 인천노

회장 한상윤 목사가 인도했다.

최낙중 목사는 "믿었던 청교도의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지키자”

나라 미국도 무너졌고, 영국과 캐

나다, 호주까지 다 무너지고 있다"

며 "우리는 동성애라는 '골리앗'에 

맞서 하나님에 의지해 싸우는 다

윗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

도하면서 행동도 함께해야 한다"

며 "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해

도, 침묵하다가는 크게 소리치는 

소수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서기 박태현 목사 사회로 

부총회장 유충국 목사가 '이슬람 

포교 및 할랄식품단지 건립 반대'

에 대해 전했으며, 서울북노회장 

박성대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마지막으로 서기 김자종 목사 사

회로 부총회장 이종승 목사가 '총

회와 산하 학원, 한국교회를 위하

여'라는 주제로 전했고, 부흥사회 

대표회장 이태윤 목사가 기도를 인

도했다.                      이대웅 기자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주제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신학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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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오 카쿠 교수…보편적 지성에 의한 창조 주장

미치오 카쿠 박사(67)가 “우주가 우연

이 아닌 고도의 지능으로 창조됐다는 증

거가 있다”면서 ‘보편적 지성’에 의한 창

조를 주장해 과학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그는 이론물리학계의 석학이자 독보적

인 미래학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평행우

주(김영사, 2006)’의 저자이기도 하다.

‘끈 장론’(String Field Theory)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중과학 운동가인 미치오 

카쿠 박사는 인류문화연구지구철학협회

(Geophilosophical Association of An-

thropological and Cultural Studies)가 출

간한 글에서 “우리는 지능에 의해 창조

된 법칙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

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나를 믿어도 좋

다. 오늘날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모

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우연이 아닌 우주적 지능

에 의해 형성된 법칙의 지배를 받는 ‘계

획’ 속에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포시스멘

테(ForcesMente)지가 보도했다.

카쿠 박사는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

으며, “모든 존재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

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끈 장론을 연구하면서 이 같은 결

론을 내렸다고 한다. 끈 장론은 끈을 양자

장론의 도구로 다루는 이론이다.

미치오 카쿠 박사는 지난해 ‘노바 에볼

루션’(Nova Evolution)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세계는 훨씬 복잡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적설계자에 의해 창조된 규칙

에 따라 만들어졌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

해 본 결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알 수 없

는 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빛보다 빠르다고 여겨지는 타키

온(tachyons)이라는 소립자에 대해 설명

하면서 “우주의 물체를 서로 분리시키거

나, 물체의 입자들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주변에 존재하는 우주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

고 있다”고 했다.

또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최종 결론

은 ‘신은 수학자’라는 것이다. 신의 마음은 

11차원의 초공간을 통해 울려퍼지는 선율

의 우주적인 음악과 같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테어난 그는 현

재 뉴욕시립대에서 이론 물리학을 가르치

고 있다. 저서로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선정 베스트셀러인 ‘비전’(Vision, 

작가정신 2000), ‘아인슈타인을 넘

어’(Beyond Einstein, 전파과학사 1993), 

‘초공간’(Hyperspace, 김영사 1997) 등이 

있으며, ‘래리 킹 라이브’, ‘디스커버리’, 

‘사이언스채널’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왔다.

                                      강혜진 기자

L A  지 역 

“신이 우주 창조했다는 증거 있다”

“PCUSA 내 한인교회, 지역 제한 없이 한미노회로 이전 가능”

미국장로교(PCUSA) 제222차 총회가 6

월 18일~25일까지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

서 개최, 한인 테스크포스가 상정한 총회 

사무국 내 한인 사무실 신설과 동부한미

노회가 상정한 한인교회들의 지역 제한 

없는 한미노회 이전 등의 제안이 채택되

는 등 한인교회들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

이 다뤄졌다. 

또 4년 임기의 서기장에 허버트 넬슨 목

사(Rev. J. Herbert Nelson)가 새롭게 선출

되는 등 교단적인 변화도 있었다. 이번 총

회에서 결정된 교단 및 한인교회 관련 결

정사항들을 정리했다. 

◈총회장(Moderator) 및 서기장 선출

PCUSA 제222차 총회에서는 공동 총

회장(Co-Moderators)으로 데니스 앤더

슨 목사(Rev. Denise Anderson·National 

Capital 노회)와 잰 에미스톤 목사(Rev. 

Jan Edmiston·Chicago 노회)가 선출됐

다. 이들은 다음 2018년 세이트 루이스 총

회 때까지 미국장로교를 대표해 공동으로 

총회장직을 감당한다.

또 지난 8년간 미국장로교의 서기장 직

으로 섬겨오다 은퇴하는 그레데 파슨스 

목사(Rev. Gradye Parsons)의 후임으로 

허버트 넬슨 목사(Rev. J. Herbert Nelson)

가 선출돼 앞으로 4년 간의 임기 동안 섬

기게 된다.

◈한인교회들의 변화 

지난 221차 총회(2014년 Detroit)의 결

정에 따라 구성 되었던, 한국어를 사용하

는 교회들의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

년 간의 작업을 마친 후, 이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추천사항으로 올린 헌의안이 위

원회에서 만장일치(44:0)로 통과되어 본

회의에 상정 되었고, 본 회의에서도 만장

일치로 통과됐다. 한인 테스크포스 팀의 

헌의안은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와 상황에 

근거한 배경 설명과 총 6개의 구체적인 제

안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총회 사무국(OGA·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교단 전체의 행

정과 사무을 관장하는 기관)에 한인 스태

프를 두고 한인 사무실이 공식 운영된다

는 점이다. 

지금까지 총회에서 한인 목회를 담당

하는 부서는 PMA(Presbyterian Mission 

Agency) 안의 한인목회실(김선배 목사)

이었다. 앞으로는 한미노회들을 직접 돌

볼 뿐만 아니라 행정과 운영적인 면에서 

한인교회를 도울 수 있는 한인  사무실이 

OGA에 공식 개설됐다. 이에 총회 산하의 

한인 교회들을 위한 상주 사무실은 선교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MA와 행정과 

사무를 담당하는 OGA 2곳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일반 미국 노회

들에 비해 행정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한미노회들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서부 지역에 한미노회를 신설

한다. 지난 총회 (2014년)에서 남가주/하

와이 대회 소속의 한미노회(남가주 지역)

가 해산했는데, 특별위원회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부 지역에 한국어로 운

영할 수 있는 노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는 보고를 했고 서부 지역에 다시 한미

노회를 세울 수 있게 됐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준비와 작업을 위하

여 서부의 6개의 대회 (Rocky Mountains, 

Sun, Southwest, Alaska-Northwest, Pa-

cific, S. California & Hawaii) 가 적극적으

로 연계해 노회 신설을 진행한다.

◈한미노회로의 이전

동부한미노회에서 상정한 특정한 한인

교회가 현재 속한 대회나 경계한 대회 내

에 한미노회가 없을 경우 대회 경계에 상

관없이 희망하는 한미노회로의 이전을 가

능케 하는 헌의안이 위원회에서 압도적으

로 (37:2)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 되고,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이에 미국장로교 내의 한인교회들은 한

미노회로의 자유로운 이전이 지역 제약 

없이 이뤄지게 됐다.

◈무슬림 대표 기도 논란과 서기장의 사과

미국장로교는 올해 총회에서도 예년과 

같이 용서와 화해 및 평화를 지향하는 의

미에서 타 교단 및 타 종교 지도자들을 초

청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총회는 특히 총회 직전 발생한 올

란도 총격사건과 기타 무슬림에 의하여 저

질러진 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초청된 포틀랜

드 지역의 무슬림 지도자를 초청했다. 

그런데 이 무슬림 지도자는 이날 알라

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 총대들 사이에

서 큰 반발이 있었다. 이에 한인 총대들이 

주축이 돼 모두 25명의 총대(한인 13명, 

미국인 12명)의 서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총회 사무실에 항의와 함께 사과를 요구

하는 편지를 접수시켰다.

공식 편지를 접수받은 총회는 이를 정

식 프로테스트(총회 절차의 ‘정식 항의’)

로 간주하여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에 대하여 심각한 논의를 하게 됐다. 

사건의 진상을 알아본 결과, 무슬림 지

도자는 사전에 제출되었던 원고에는 없는 

내용으로 단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것이

었다. 이에 당시 서기장이었던 그레데 목

사는 첫 공식 본 회의가 있던 수요일 오

후 준비 측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

하고 무슬림 지도자에 의하여 상처를 입

은 모든 총대들과 참석자들에게 공식적으

로  사과했다.

◈개교회 목회와 직접 연관된 안건들

지난 몇 년간 교단 전체가 기도하며 추

진해 왔던 Belhar 신앙고백이 이번 총회

를 통하여 정식으로 미국장로교의 헌법 1

부인 신앙고백서(Book of Confessions)에 

추가됐다. 

이번 변화의 특징은, 교단 역사상 처음

으로 미국과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아프

리카)의 신앙고백이 미국장로교의 헌법에 

추가되어 교단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미국장로교 헌법 2부 규례서

의 ‘예배모범’ 에서 세례와 성찬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여러 내용들에 많은 변화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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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EM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 김문수 담임목사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11:00

수요집회 오후7:00 

정우성 담임목사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김기섭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LA 온하늘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나성동산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한기형 담임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김범수 치과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윌톤 옆) T.(213)380-0071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민종기 담임목사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강지원 담임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Bryan Kim D.M.D.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예배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산타모니카교회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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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파사데나,라크라센타,라캐냐다,글렌데일,밸리,벤추라, 버뱅크 지역 

사 우 스 베 이  지 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박신철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토) 오전 6:00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이춘준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희철 담임목사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서보천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 가 주 샬 롬 교 회남 가 주 샬 롬 교 회

김준식 담임목사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이창민 담임목사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청년부예배EM 오후 1:30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에배   오후 8:00 (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방수민 담임목사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송재호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문/서/선/교에 앞장서는   

최승목 담임목사
매일QT 월~금 오전 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송재호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e-mail: iccc.o�  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윤대혁 담임목사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영국의 유럽연

합 탈퇴 즉 브렉시

트(Brexit)가 결정

된 가운데, 영국성

공회와 잉글랜드·

웨일스가톨릭교회 

수장은 “영국이 도

움이 필요한 이방

인들에 대한 관심

과 환대를 지속적

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영국성공회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대

주교와 잉글랜드웨일스 가톨릭교회 빈

센트 니콜라스 추기경은 6월 24일(현지

시각)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대주교 공

동 선언’에서 “국민투표 캠페인 기간 동

안 입장이 어떠했든지, 영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제 관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를 세우며 전 세계 인류의 번영을 위

해 헌신해 나가는 공동의 직무 안에서 통

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벽이 아닌 지속

적인 환대와 공감으로 다리를 놓아야 한

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이웃, 친구, 동료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해외에

서 왔고, 그들 중 일부는 깊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사회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각각의 모든 이들에 대한 독자

적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안심시

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비롯해 영국과 유럽

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니콜라스 추기경은 “도움이 필요한 이

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 달라”면서 “깊

은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 존

중과 공손함을 갖고 이 임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

장 취약한 이들, 특히 부정직한 고용주와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이들

이 후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

다”고 전했다.

또 “영국이 이방인들을 환영하며 필요

한 이들의 쉼터가 되어 주는, 우리의 훌

륭한 관대함의 전통 위에 세워지길 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英현실이 된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Brexit)가 확정됐다. EU 회원국이 탈퇴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영

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

체(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탈퇴하

게 됐다.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4일(현

지시각) 총 382개 선거구 개표 결과 탈퇴 

51.9%(1,741만 742표), 잔류 48.9%(1,614

만 1,241표)로 탈퇴가 결정됐다고 발표했

다. 투표율은 72.1%를 기록했으며, 탈퇴

와 잔류의 표차는 125만 9,000표(3.8%)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선덜랜드 등 잉글랜드 동

북부를 비롯해 닛산 공장 등이 몰린 지방

에서 탈퇴가 우세했다. 웨일스도 탈퇴가 

우세했다. 잔류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

됐던 런던이나 뉴캐슬 지역은 오히려 표

심이 약했다. 백인 노동자 층이 많은 런

던 교외에는 탈퇴가 과반인 선거구가 속

출했다. 

이번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 다른 나

라에서도 EU 탈퇴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EU의 균열 우

려가 커지고 있다.      

                                      강혜진 기자

저스틴 웰비 대주교 

ⓒ영국성공회

국민투표� 결과� �5�1�.�9�%가� 탈퇴� 찬성…�E�U균열� 우려� 높아져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의 총기 

난사로 최소 14명이 숨졌다.

현지 경찰은 6월 25일(현지시간) 모

가디슈 나사-하블로 호텔에서 폭발물

이 실린 차량이 폭발한 뒤 호텔 안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이어져 무장 괴한 두 

명을 비롯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 밝혔다. IS 알샤바브 대변인은, 자신

들이 이번 테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소말리아서 IS테러 발생”

“英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환대 지속해야”
브렉시트� 후에…英성공회와� 가톨릭의� 공식� 반응

영국의 유럽연

합 탈퇴, 브렉시트 

결정에 대해 가톨

릭의 수장인 프란

시스코 교황도 입

을 열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

항은 “목욕물을 버

리려다 그 안에 있

는 아기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된다”고 언

급하면서도 “그렇지만 분열이 항상 위험

한 것만은 아니다. EU가 갖고 있는 근본

이 되는 힘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했다.

또 “연합은 충돌보다 언제나 낫다. 형

제애가 적대감보다 낫고, 다리가 벽보다 

낫다. 창조력을 바탕으로 서로 함께하고

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에서 문제 해

결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소자

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그는 “가톨릭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

했다. 또 “교회가 동성애자들에게 사과

해야 한다는 칼 마르크스 독일 추기경

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교회

의 가르침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은 차별

을 받아서는 안 되며 존중받아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동성애자들뿐 아니

라 빈곤층, 착취당한 여성, 강제 노동을 

한 어린이들에게도 반드시 사과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는 역대 교황 중 동성애 문

제에 가장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성소수자 공동체를 포용하고, 그들

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

“분열이 항상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英브렉시트� 결정에� 대해� 언급해

“파키스탄 이슬람 예배음악가 테러로 사망 ”

파키스탄의 유명 이슬람 종교음악가

가 남부 항구도시 카라치에서 괴한의 총

격으로 사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FP통신과 BBC 등 주요 외신들은 6월 

22일 남성 인기 가수 암자드 사브리(45)

가 도심 리아카타바드 지역에서 일행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 보

도했다. 일행 중 친척인 살림 사브리 역

시 총상을 입고 목숨은 건졌으나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을 

목적으로 한 테러”라고 AFP에 밝혔다.

암자드 사브리는 이슬람 예배음악인 ‘

까우왈리’를 부르는 유명 가수로,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파 음악의 대표적 

실연자였다. 사브리의 아버지 굴람 파리

드 사브리도 1970년대부터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유명 수피파 음악가로 활동해 

왔으며, 라마단 기간에는 아침마다 고정

으로 국영 TV에서 노래한 전설적 까우

왈리 가수다. 

그러나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를 

비롯해 이슬람교 공식 교설은 수피파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번 테러도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의 

행위로 추정되고 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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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C . / 얼 바 인  지 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오병익 담임목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남가주 벧엘 교회남가주 벧엘 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박재만 담임목사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디사이플교회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 서 담임목사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오전 6:00 (토)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홍성준 담임목사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얼바인 한믿음교회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14515 Blaine Ave., Bell� 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하나님의 은혜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안창훈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  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당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l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  ce)
www.nextsarang.co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김민재 담임목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나이지리아 인도주의적 재난 비상사태 심화”

Mission Community Church

나이지리아에서 인도주의적 재난 비

상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 

부족으로 1,2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크

리스천포스트가 의료단체인 MSF의 자

료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나이지리

아 난민들 대부분은 이슬람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다.

나이지리아에서 MSF 사역을 이끌

고 있는 가다 하팀(Ghada Hatim) 대표

는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바마 마을

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 사

람들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이같

이 밝혔다.

하팀 대표는 “우리는 마이두구리의 

의료시설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을 돌보고 있다. 또한 많은 죽음을 목

격해 온 부모들의 얼굴에서 트라우마도 

발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3일 이후 캠프에서 약 188

명이 숨졌으며, 주된 원인은 영양 부족

과 설사 등이었다. 

하팀 대표는 “우리는 아이들을 포함

해 그곳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

식을 들었다. MSF가 바마 지역의 난민

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매일 새로운 

무덤이 생기고 있다. 어떤 날에는 30명 

이상의 난민들이 배고픔과 질병으로 목

숨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BBC뉴스는 2009년 이후 보코하람과

의 전쟁으로 약 2만 명이 목숨을 잃었

다고 보도했다. 보코하람은 기독교인

들, 시민들, 정부 관계자들을 공격의 대

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보코하람

을 축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

으나, 분쟁은 심각한 난민 위기를 낳았

고 약 200만 명이 고향을 떠나게 됐다. 

바마 캠프는 이 가운데 24,000여 명을 

돌보고 있다.                     강혜진 기자

난민� �1천� �2백여� 명…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사망

이집트 무슬림 집단이 알베이다 마을 

기독교인 가정 80여 채에 불을 질렀다

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범인들은 이를 “마을의 건물을 교회

로 사용하려고 한 데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

한 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6월 17일 폭

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ICC는 “이 마을에는 교회가 없기 때

문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6.4km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슬림 군중은 모든 건축 자재를 부

수고, 아지즈와 그의 사촌인 무사에게

도 부상을 입혔다. 이어 인근의 모든 기

독교인들의 집을 약탈하며 불지르기 시

작했고, 기독교인들은 집을 버리고 도

망해야 했다.

ICC 남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윌리엄 

스타크는 “알베이다에 있는 기독교 공

동체에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

고 마음이 아팠고 좌절을 느꼈다”면서 

“이집트 경찰과 정부 당국은 이러한 공

격을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피해자들

이 소수종교인들이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

그는 “이번 공격의 가해자들은 처벌

을 받지 않고 이를 즐기는 반면, 희생자

들은 항의도 할 수 없다. 이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2등 시민으로 대

접받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면서 “정부

는 ‘정의가 대접받고, 이와 같은 기독교 

공동체가 추가적인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이전에도 수많

은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 지난 5

월에는 기독교인이 살던 집 7채가 약탈 

및 방화를 당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인 가옥 80여 채 방화하며 교회 건축 반대 ”

한 여성이 지난 2014년 4월 인질로 붙잡힌 나이지리아 여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

다. ⓒ 크리스천포스트

이집트� 무슬림� 군중…마을� 건물의� 교회로의� 사용에� 대한� 반발

�I�S테러� 잦은� 이유…기독교와� 이슬람의� 혼란스런� 역사

 “이스탄불 공항 IS테러 36명 희생”

6월 28일 36명의 생명이 희생된 이스

탄불 공항 테러 사태를 당한 터키는 끊

임없이 테러를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

다. 국제 정세에 정통한 CNN은 ▲터키

가 시리아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점, ▲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기독교 문명이 공

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IS 무장

단체의 표적이 지속돼 왔다고 분석했

다. 이번 이스탄불 공항 테러 역시 이러

한 분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역

할을 했으며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기독

교가 공존하는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터키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성소피아박물관은 동로마제국 당

시 537년 성당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오

스만제국이 이스탄불(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면서 1453년부터는 이슬람사원

으로 쓰이는 것이 이를 상징한다. 이외

에도 터키는 동서 문명 간의 교류가 많

고 융합도 많아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

되어 있다.

이스탄불 공항 테러 사건으로 큰 충

격에 휩싸인 터키는 유럽과 중동 사이

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테

러단체들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 그 

중에서 터키의 남부는 IS(이슬람국가)

의 중심축과도 매우 가까이 있으며 중

동국가로서 EU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타진해오는 등 IS의 노선과도 갈등이 

있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터키는 지난 1

년간 최소 14차례 이상의 테러가 발생

한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3월에는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의 탁심 광장에서 

자살테러가 일어나 최소 5명이 사망하

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지난해 12월 역시 이스탄불 전철역 

인근에서 폭탄이 터져 5명이 부상했고,  

10월에는 앙카라의 기차역 광장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 테러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의 소행이라

고 터키 정부는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접경국가인 시리

아 쿠르드족 도시 코바니와 인접한 수

루츠에서 IS 조직원으로 알려진 터키 

남성이 쿠르드계 정당 인민민주당과 가

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를 겨냥한 

자살테러를 감행해 3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터키에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터키 정부는 IS 용의자를 끊

임없이 체포하고 PKK에 강경 대응하

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관광

객들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도에 비해 최소 40% 이상 감소

한 것으로 BBC는 보도했다.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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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회고록과도 같은 간증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도 구

원하시고 복음 사역에 사용하셨다

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도 구원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한인 최초로 독일에서 목사 안수

를 받고 44년간 복음을 전파해 온 

박옥희 선교사가, 자신의 '썩는 밀

알의 삶'을 증언한 책 <천하보다 귀

한 한 영혼을 찾아(꿈과비전)>를 

펴냈다.

1939년 신안군 압해도에서 태어

난 박 선교사는 1949년 1월 1일 압

해중앙성결교회 신년부흥회를 참

석하고 회심했으며, 1955년 복음 

전파를 위해 살 것을 결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교 졸업 후인 1964

년 독일로 떠나, 아그네스 카를 간

호학교에 입학했다. 정부에서 독

일로 간호사를 처음 파송한 것이 

1969년이니, 그 시대에 흔치 않은 

유학길이었다. 종교개혁의 본고장 

독일의 신학이 우수하리라는 기대

감도 컸다.

복음 전파를 위해 간호사가 되겠

다고 다짐한 것은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다. 늑막염으로 사경을 헤

매던 당시 부모님조차 포기했었지

만, 신앙인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6

개월이면 낫는다'며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는 것. 원래 목회자가 되

어 선교할 생각이었던 그녀는, 그

때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의 터지

고 상한 곳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

을 전해야겠다'는 비전이 생겼다

고 한다. 그렇게 아프리카 슈바이

처 박사와 동역하는 간호선교를 꿈

꿨다. 

부푼 꿈을 안고 힘들게 찾아간 

독일이었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

다. 한국에서부터 생명같이 여기던 

'주일성수'를 하려 하자, 간호학교

에서는 박 선교사를 '바리새인'처

럼 여기고 보내주지 않으려 했다. 

병원 옆 채플에 30분만 다녀오겠

다고 했지만, "말도 안 된다"는 답

이 돌아왔다. 그래도 환자들에게 

"30분 뒤 예배드리러 갈 테니 용무

가 있으면 지금 말하라"고 선포하

고 예배에 참석했다.

온갖 시기 질투와 방해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주

위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무엇

보다 노인 환자들의 말벗이 되고 

시편 23편을 읽거나 기도해 주면

서 임종 시까지 곁을 떠나지 않으

니, 나중에는 박 선교사가 쉬는 날 

환자들이 울 정도였다고 한다.

간호학교를 수료한 후에는 리벤

첼(Liebenzeller)선교회 선교신학

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기숙사비

와 일체의 숙식비, 학비를 지급했

고, 매달 50마르크의 용돈까지 마

련해 주면서 공부에만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벤첼선교회는 허

드슨 테일러가 창설한 중국내지선

교회 독일지부였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박 선교

사는 독일에 더 이상 남아 있고 싶

지 않았다고 한다. 한쪽에는 자유

주의자들의 이성적 신앙이, 다른 

쪽에는 전통과 격식에 매여 죽은 

듯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던 독일

의 영적 상황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 자신의 마음도 모른 채 신학

교 학장은 당시 독일 내 7~8천 명

의 한국 간호사들을 위한 선교활동

을 제의했다. 

그렇게 7년 반 만인 1971년 요나

처럼 사명을 피해 한국으로 돌아왔

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매주 편지

를 보내며 박 선교사를 끝까지 붙

잡았다. 결국 1년 2개월 만에 독일

로 돌아갔고, 그 직후인 1972년 11

월 졸링엔 루터교회에서 독일복음

주의협의회 주관으로 목사안수를 

받았다.

목사안수를 받은 박옥희 선교사

는 졸링엔에 재독한인선교회를 설

립하고, '순회선교사'라는 명칭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골로새서 1장 28

절 말씀을 기초로 순회사역과 문서

선교를 통한 복음전도, 제자훈련과 

선교동역자 양성, 성서 연구 등의 

목표를 세웠다.

박 선교사는 그곳에서 처음 10

년은 독일 전역과 스위스를 걸친 

순회전도여행, 그리고 한국 간호

사들을 위한 주말 수련회와 성경

공부를, 다음 6년은 개척되고 설립

된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지막 10

년간 한·독 가정을 중심으로 수련

회를 통한 선교사역을 2005년까지 

진행했다.

박옥희 선교사는 선교사역 중 에

피소드에 대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코스타 집회

에서 한 자매가 만삭으로 새벽기

도에 늘 저보다 먼저 나왔던 모습

을 기억한다"며 "속으로 보통내기

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인사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 달라고 기도하고 여기 

와서 목사님을 만났다'고 하더라"

고 회고했다. 나중에 그 자매는 남

편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고, 자녀 2

명을 낳은 후 중국 선교에 뛰어들

었다고 한다.

박 선교사는 "자살로 인생을 마

감하려던 자를 구원하시고 넘치는 

은혜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

해 주신 것은 돌이켜 보면 모두 하

나님의 은혜"라며 "허물 많고 시행

착오도 있었으며, 상처를 주고받고 

자주 절망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

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저를 

구원의 복음 전파에 사용하셨다"

고 고백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명혁 

목사(강변교회 원로)는 "박 선교사

님은 어린 시절 주일성수라는 순수

한 신앙을 가졌던 것과 이로 인해 

가정에서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된 

것이 모두 보배가 됐다"며 "선교에 

관심을 갖고 어디든지 찾아갔던 귀

한 선교사"라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추천사에서도 "이 책

의 자서전적 간증은 감동적이지 않

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오

로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선하

시고 강권적 섭리의 손길에 붙잡힌 

삶이었기 때문"이라며 "많이 수고

하셨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고맙

고 감사하다. 모두가 하나님의 크

신 은혜"라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찾아' 독일서 보낸 44년

한인 최초로 현지서 목사 안수 받은 …박옥희 선교사 회고록 펴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이하 한교연)이 6월 29일 서

울역 그릴에서 회원 교단 총무 및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교 책임자 30

여 명을 초청해 '해외선교 위기관

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교연은 "특히 여름에는 각 교

회와 선교단체들이 치안이 확보되

지 않은 나라와 지역에 단기선교팀

을 파송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한 활동과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한교연 선교위

원장 허상봉 목사는 "각 교단이 효

율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어도 각각 이를 시행하기 때

문에,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

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한

교연이 위기 발생 시 대정부 창구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유기적인 대

응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2007년 아프가니스

탄 한국인 피랍 사건은 전대미문의 

충격과 혼란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NGO, 선교단체, 정부, 언론계 및 일

반 국민에게 선교사 위기관리와 재

외국민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

겨 주었다"고 했다. 

예장 통합 세계선교부 총무 이

정권 목사는 "파송선교사 위기관

리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하고 있으

나, 개교단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이 어렵고 미흡한 것

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이와함께 "한교연과 같은 

연합기관은 위기관리 대응에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기 때

문에 각 교단 간 유기적인이고 통

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

장·단기 선교활동 사역자 위기관

리 교육 의무화 △선교사역자 위

기관리 네트워크 구성 △교단 산하 

단기 사역 실태 파악 △해외 개인 

및 단체 여행자 대상 홍보 △위기 

상황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개회예

배는 한교연 선교교육국장 최귀수 

목사의 사회, 김효종 목사(예장 호

헌 총회장)의 기도, 선교위원장 허

상봉 목사의 설교와 주기도문으로 

드렸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회원 교단 선교 책임자 초청해 간담회 개최

박옥희 선교사는 “독일에서 기차를 많이 탔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

도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2007년 아프간 사태, 선교사 위기관리에 대한 과제 안겨”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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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영

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했

다. 그리고 ‘설마~’ 했던 일이 현실

로 나타났다. 영국 국민들은 유럽 

경제 통합의 길을 모색해 오던 EU

를 탈퇴함으로 고립주의의 길을 걷

기로 선택했다. 공생, 상생, 동반자

의 길보다 더 급선무가 ‘우리가 살

아야겠다’는 것이다. 28개국이 함께 

살자고 손을 잡았던 EU에서 탈퇴하

고자 한 것이다.

그럼 글로벌 시대에 영국 국민들

은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한 걸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현실에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 내지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EU 

국가들 대부분이 그렇다. 그나마 영

국은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하고 있

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EU국 국민

들이 영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

러다 보니 영국 국민들이 직장을 잃

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은 동

요했다. ‘이민이고 난민이고 상생이

고 뭐고 다 싫다. 우리가 살고 봐야 

할 것 아니냐?’

영국 국민들이 EU를 탈퇴하고자 

결정한 또 다른 원인도 있다. 그들

의 자존심이다. ‘EU를 위해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했지만, 돌아오는 게 

뭐야? 누구 좋은 일 시키는데?’ EU

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영향력

을 행사하지 못하니 대영제국의 체

면이 손상된 게다. 자존심, 명예, 영

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싶은 게다. 

‘세계는 하나다’는 이상주의가 무

너져 내렸다. 오랜 세월 동안 ‘영국

이 EU에서 탈퇴할 건가? 잔류할 건

가?’를 두고 난항을 겪었다. 벌써 재

투표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립의 길을 선택한 영국이 갈 길

도 멀고 험난하다. 세계 경제에 엄

청난 역할을 감당하던 영국의 금융

산업이 불안해지면서 불확실한 미

래에 대한 큰손들의 움직임들이 부

산하다. 해외 투자에 대한 급격한 변

화가 일고 있다. 금융시장과 증권시

장이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판도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하게 된다. 앞으로 네덜란드, 프랑

스, 체코에서도 EU 탈퇴 바람이 불

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영국을 통해 EU를 움직여 오던 미

국에 불똥이 튀었다. 영국이 고립의 

길을 걸으니 앞으로 미국은 유럽과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갈 것

인가?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

은 더 커질 것이다.

국제사회와 세계 경제는 그렇다

손 치고, 한 개인의 인생 여정도 만

만치 않다. 수많은 악재들이 숨어 

있고, 베일에 싸인 불확실성 속에서 

가슴앓이하고 눈물을 머금고 있다.

모세의 대권을 이어받아 하나님

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라

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여호수

아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장

벽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사

실 어려운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부터 

정비해야 한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

음이 일어나면 자꾸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

각과 방법’을 고집하게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

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하

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리

게 하지 말자고 요청했다. 잠잠하고 

침묵하라고 요청했다. 성도의 침묵

은 ‘저항적 침묵’이 아니다. ‘무지의 

침묵’도 아니다. ‘자기 성찰의 침묵’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침묵’이다.

우리가 잠잠한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이 일하시

는 것’이 보인다. 사람들이 너무 분

주하고 시끄러우면 ‘닫힌 문’이 더 

굳게 닫힌다.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능하

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

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감동

에 주시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순종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나님을 깊

이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

시는 대로 움직였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성공적인 리더는 자신

의 강점에 70%, 약점에 5% 정도 초

점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가 내린 리더십의 결론은 세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강점을 살리라. 둘째, 자신의 약점

을 사랑하라. 셋째, 그 둘을 사용하

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강점

도 약점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는 지금도 요단강에 ‘마른 땅’을 내

고 여리고의 닫힌 문을 열어젖힐 

뿐 아니라, 철옹성 같은 성벽을 아

예 무너뜨리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

게 하신다.

때로는 ‘지루하게 계속되는 어려

움과 문제’ 앞에서 실망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동일하게 행했

다. 여호수아는 ‘일곱째 날 새벽 일

찍’ 일어났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돌았다. 아무리 지루

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곱째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곱째 날

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하나님

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

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

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새벽

이 되면 움직이실 것이다. 그 때까

지 지루하고 답답해도 잘 기다리고 

견뎌야 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밤이나 낮이나 자기 백성들

을 위해 일하신다. 그러나 ‘새벽’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사

단이 물러가고, 문제와 어려움이 도

망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새벽에 하

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하는 은총이 

내려온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

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것은 너무

나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

다. 인간의 리듬을 거스르고 본성에 

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지치도록 분주하게 활동하고 밤늦

도록 컴퓨터와 텔레비전이라는 문

화생활(?)에 젖어 있는 현대인이, 

새벽 시간의 달콤한 잠을 깨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포기

한다. 새벽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

적들을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시

대에 안정되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

아가려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실 은

총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이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에

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

렇게 행복하게 사역하는 비결은 무

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

게 대답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

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저

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

이 보람 있지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

고 있는가? 새벽 시간을 하늘을 향

해 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

장을 열어 드리고 있는가?

우리세대의 어릴 적 풍경은 밥상

에 앉아 부모 형제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맛난 김치를 먹었

던 것으로 추억된다. 

요즘 시대는 어떠한가? 말이 잘 

통해야 취업은 물론, 관계 형성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식사해도 휴대폰을 들고 각자가 제  

할 일을 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하다

는 뜻은 세대에 관계없이 누구와도 

말이 통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대학입시도 인터뷰에서 입학이 좌

지우지 되기도 한다.

말하는 능력은 어려서부터  부모

에게서 배워지는 것이다. 내 말만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이 말로 표현될 때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언젠가  동료가  틴에이저 아들과 

전화통화 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무슨 이야기이길래 그렇게 오래 통

화하냐고 물어보았다. 아픈 아버지

를 위해 메디컬 대학에 간다는 아들

의 이야기를 엄마는 뭔지 모르는데 

그냥 들어 주는 거라고 했다. 아버

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끝까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어주는 엄마가 있

기에 이 학생은 분명히 훌륭한 의사

가 될거라고 믿는다. 

필자에게도  어려서부터  책을 많

이 읽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들

이 있다. 변호사 직업이 적성에 맞

을 것이라고 조언해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내가 경청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언젠가 엄마 듣고 

있어? 그렇게 물어 본 것이 기억나  

아들과 길게 통화하는 동료의 모습

을 보며 필자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 세상에서 쓸 만한 사람, 세상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히 자녀들이 남다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출 수 있도

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꼭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자

신의 꿈을 이루어 나간다.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

부모들은 공부 다음으로 자녀의 스

팩을 만들려고 과외 활동, 인턴쉽, 

컴피티션 등 온갖 정보를 찾고 있

다.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도 대학 졸

업 후 대학원을 가거나 취업하여 성

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일생을 행

복하게 보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사회 진출시 정작 필요한 스펙은 

대학 입학 요건과는 다른 부분이 많

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그리

고 대인관계와   비지니스  에티켓, 

회사 업무와 관련된 상식적인 지식

등이 그것이다. 

대입 상담에서 빼놓지 않고 선생

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추천서

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원 진학 때에도 추천서를 잘 

받기 위해서는 교수와의 관계가 좋

아야 하고,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능

력이 뒷받침된 대인관계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

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것은 단지 

말만 잘 하면 되는 기술이 아니다. 

감각을 이용한 소통 능력이기도 하

다. 해가 거듭 될수록 입시도 어렵

고,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분명 모든 사람에게 

인정 받는 인재는 배출되고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누구와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도

록 하라. 가장 필요한 것이 커뮤니

케이션 능력임을 자각하고 키워 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문의: 949-329-8222

*이메일:shelby.moon65@gmail.com

*웹사이트: MyIvydream.com

김병태 칼럼

 브렉시트와 하나님이 정하신 일곱째 날 새벽

자녀와의 의사소통
IVY교육칼럼(5)<끝>

권  쉘  비  디렉터

아이비 유학 

김  병  태  목사

성천교회 



현실의 삶이 힘들고 막막한가? 

견디기 어려운가? 바로 그때 기억

하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가? 우리의 무능함

과 무기력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의 일하심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

단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

란한 별이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진짜 멀리 있는 것

은 밤에 보인다. 낮에는 우리 뜻대

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설치고 다

니지만, 사실 낮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다. 

인생에 밤이 왔는가? 고독한가?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시는가? 하나님의 부흥을 볼 절

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

흥이 다시 임하기를 기도하며 선

포하는 분당우리교회 담임 이찬

수 목사.

모든 희망의 빛이 꺼지고 보이는 

것이라곤 캄캄한 어둠뿐인 것같은 

오늘의 현실, 그렇지만 저자는 부

흥은 다름 아닌 그 어둠 속에서 빛

을 내는 것이라고, 죽은 것과 다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선포한다. 

그렇기에 부흥은 오늘의 현실을 

사는 힘이 된다.

저자 이찬수 목사가 전하는 부흥

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부

흥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다고, 교회가 커졌다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추상적이거나 무형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영혼

이 살아나는 것, 그 불길이 전해지

고 전해져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흥이다.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의 죄와 

어리석음을 자각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오

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

이 되살아냐야 한다. 그 자리 그 부

흥의 자리에 서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이 목사는 그러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간곡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전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살 

힘이 되는 부흥을 향한 갈망을 회

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찬수 목사는 2002년 5월, 

분당우리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

사로 섬기고 있으며, 분당우리복지

재단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섬기

고 있다. 美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총신대학교신

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저서로는 

<기도하고 통곡하며>, <죽으면 죽

으리이다>, <오늘을 견뎌라>, <삶

으로 증명하라>, <보호하심>(이하 

규장) 등이 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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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리셋       
 김관선 | 두란노 | 256쪽 

역사에 관심이 많

은 저자는 ‘종교개

혁’의 진정한 의미

를 ‘처음의 복음으

로 돌아가는 것’이

라 했다. 컴퓨터를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리

셋(reset), 즉 초기화를 하면 처음으로 돌

아가서 얽혔던 파일이 제자리를 잡곤 한

다. 저자의 진단처럼 지금 교회에 필요

한 것이 리셋이다.

세상을 놀라게 하라                 
 마이클 프로스트 | 넥서스CROSS | 200쪽    

마이클 프로스트가 

제안하는 가장 선교

적인 사람의 5가지 

생활 습관, BELLS! 

Bless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사람

들을 축복한다. Eat 

교회 안팎의 사람

들과 같이 식사한다. Listen 성령님이 

안내하고 지도하시는 음성을 듣는다. 

Learn 제자를 삼기 위하여, 지도자이

며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배운다. Sent 

하나님이 파송하신 어디에서든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을 기록한다.

 예수, 그 길을 걷다      

 이승환 | 와웸퍼블| 256쪽         

이 책은 사복음서

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종합해 

스토리텔링으로 풀

어낸 책이다. 이 땅

에 오신 예수가 지

금도 인류의 죄를 

모두 사하고 용서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유일한 구

원자이심을 전달한다. 그리고 예수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부딪히는 죄

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난과 질병과 고

난의 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 등에 대

한 해답임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임덕규 | CLC | 352쪽    

이 책은  기독교 신

앙의 핵심인 그리스

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그 본질과 의

미를 성경 안에서 

설명한다. 저자는 

십자가 복음의 중요

성과 그리스도의 죽

음 속에 담긴 신비를 제시하며, 복음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신

앙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고, 복음을 아

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변증학적

으로 접근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

거한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린다

신간추천

오늘 살 힘  

이찬수

규장 | 296쪽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Special Event 

선물용 VBS   CD 무료 증정

어린이용 흰색 티셔츠,100개 이상 주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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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슬람”

[인문고전 읽기]

“샬롯 메이슨의 교육철학을 만나다”�

[추천도서]

199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일어

나는 테러의 대부분은 이슬람과 관

련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13일 파리에서 일어

난 수니파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로 

인해 130명이 사망하고 340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로 인해 전 세계

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 증

폭되고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최근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

람의 알라가 동일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슈가 기독교 안에서 제기

되고 있다. 

사실 기독교와 이슬람은 비슷한 

종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꾸란

의 60%가량은 구약의 내용과 비

슷하고, 18% 정도는 신약성경과도 

유사하다. 

꾸란에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기적, 예수의 재림 그 이외

에도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언

급되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은 전혀 

다른 종교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지를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주요 교

리 분석을 통하여 기독교의 하나님

과 이슬람의 알라는 동일한 하나님

이 아니며,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또한 종교개혁 당시 이슬람과의 

군사적인 충돌을 직접 경험했던 종

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어떤 시각

으로 바라보았으며, 오늘날 우리들

이 이슬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한국에서의 이슬람 상황과 전망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저자의 간

절한 당부가 이 책에 담겨있다.

“이슬람을 바로 알면, 그들에 대

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영인 기자

� 이슬람에� 대해� 바로� 알자
하나님과� 알라는� 전혀� 달라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

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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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샬롯 메이슨

(Charlotte Mason) 교육법을 기초

로 하여,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종

합하여 쓴 홈스쿨링 지침서다.

샬롯 메이슨은 홈스쿨 운동의 창

시자 중 한 사람이다. 샬롯 메이슨

은 19세기 영국의 전통적 교육 흐

름에 과감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도

전했던, 용기 있는 교육자였다. 그

녀는 아동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무엇보다 어린

이가 배움을 사랑하도록 도왔다.

샬롯 메이슨은 놀라울 정도로 젊

은 나이에 자신의 교육적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녀의 교육 모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교육은 분

위기와 훈육과 삶이다(Education 

is an atmosphere, a discipline, a 

life).” “교육은 관계의 학문이다

(Education is the science of rela-

tions).” 학생을 위한 그녀의 모토

는 “I am, I can, I ought, I will.”

이다.

그녀에 따르면 아이들은 한 사람

으로 태어나며, 따라서 한 인격으

로 존중받아야 한다. “아이와 약자

에 대한 사랑으로 샬롯은 그 시대

에 다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낳았

다. 샬롯은 가난한 자들과 아이들

도 학문적으로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문학

이나 순수 예술을 이해하는 데 뒤

처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다(13

쪽).”

제니 킹(Jenny King)은 샬롯의 

어느 전기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

다. “샬롯 메이슨은 아마 박물관, 

화랑, 음악회 방문을 주창하고 나

선…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런 곳

을 다녀 온 이후 그들 자신의 인상

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 첫 번

째 교육자일 것이다(11쪽).”

샬롯 메이슨은 학습에 대한 사

랑을 강조했다. 그 기초 전략은 우

선 배움에 대한 사랑을 죽이지 않

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지

적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큰 신념

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기주도

적 학습(self-education)이 중요하

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좋은 습관의 형성은 샬롯 메이

슨의 기본적 가르침 중의 하나이

다. 자신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은 어린이들의 의무이다. 궁극적으

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어린이의 선택

이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가 이런 

좋은 습관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

다. “잘 자란 아이는 항상 좋은 습

관으로 조심스럽게 훈련된 아이다

(133쪽).”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과

목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샬롯 메이슨의 방식은 아이들이 

항상 새로움을 유지하도록 교과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

루함을 피하라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사랑을 죽이는 최고의 지름길

은 지루함이다(129쪽).”

좀 더 고학년이 된 어린이는 스

스로 집중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

다. 샬롯은 이렇게 말했다. “시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마칠 만한 

가치도 있다. 그리고 할 만한 가치

가 있는 일은 잘 해낼 만한 가치도 

있는 것이다(57쪽).”

이 책의 저자는 샬롯이 <교육 철

학>에서 쓴 이 말에 공감한다고 했

다. “봄이 한 해의 시작이라면 학습

은 인생의 시작이다…. 청춘 시절에 

얻은 것들은 일생을 가지고 갈 것

이기 때문이다(39쪽).” 샬롯에 따

르면 교육이란 “많은 진리에 대한 

밝은 안목이 자라도록 하는 이해력

(48쪽)”이다. 또한 “교육은 지성의 

계속적인 전진(83쪽)”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의 기능은 기계적으

로 기술을 연마하게 하는 것이 아

니라 인격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

격이 더 고양되면, 어떤 종류의 일

이라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것

이다(127쪽).” 그녀의 교육 종착점

은 아이들이 “지식을 너무나 즐거

워하여 평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

며 행복의 원천으로 삼게 되는 데

(49쪽)” 있다.

이 책은 ‘살아 있는 책(living 

books)’을 취하여 아이들의 풍부한 

지성과 감수성을 끌어내고, 배움의 

열정과 즐거움을 주는 법을 말하고 

있다. ‘살아 있는 책’이란 그 책의 

주제에 대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대화적 문체로(in conversational 

or narrative style) 쓴 책이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샬롯� 메이슨의� 홈스쿨링� 지침서
배움에� 대한� ‘사랑’� 강조� 

살아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캐서린 레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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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

로”(로마서 10:17)라고 했다. 

우리는 매일 믿음이 자라고 성

장하기를 바란다. 또 우리의 믿음

은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 믿음은 

정체되거나 그 자리에 멈추어 서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은 매일 자라

고 성장해야만 한다. 그것이 주님

이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들의 바

람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음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사도들

도 인정하고 공감하는 바이다. “갓

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

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2:2)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절대 필요한 자양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음이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저자는 이 교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

들에게 디딤돌이 되기를 원한다.  

이 교재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기를 소망하며 하나

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데 밑거름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저자는 이 교재를 통하여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전달하고자 애썼다. 

이 교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

게 만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한다. 

이 교재는 그룹이나 개인 성경 공

부용 교재이다. 청년부, 대학부, 구

역 성도들, 제자훈련과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모

든 이들을 위한 성경교재이다. 하

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길 바란다.

한편 지은이 나종원 목사는 ‘산

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감성을 지녔

고, 물질에 대하여는 청렴하여 욕

심이 없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목회자이다. 

그리고 겸손하고 검소하지만 진

리를 전할 때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가족 같

은 성도들과의 교제로 언제나 마음

을 풍요롭게 한다. 뿐만아니라 황

금만능주의에 휩싸여 돌아가는 세

상 속에서 청교도적인 청빈한 삶을 

생활의 모토로 삼고 나누고 베푸기

를 즐겨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성품을 지닌 나 목사는, 

목회사역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교

회, 제자를 삼는 교회, 행복한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말

씀 공부 중심 사역을 통해 성도들

의 믿음을 깨우고 성장하는데 도

움을 주기 위해, 매주 월-금요일

까지 큐티 말씀을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najong-

gg)에 올리고 있다.  

             이영인 기자

“하나님 능력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능력에 합당한 사람

나종원

나침반 | 128쪽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자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CUSA) has approved a recom-
mendation during the recent Gen-
eral Assembly that encourages 
synods in the Western region to 
consider creating a non-geograph-
ic presbytery for Korean-speaking 
congregations, and to create a staff 
position that would work as a con-
nection point between the denom-
ination as a whole to the Korean 
congregations and presbyteries.

The overture was submitted by 
the Task Force for Korean Speak-
ing Congregations, an entity with-
in the PCUSA which was formed 
in 2014 to study how Korean-
speaking congregations could 
thrive within the denomination as 
healthy members. It was approved 
by the Mid Councils Committee 
unanimously by a 44-0 vote, and 
by the General Assembly via voice 
vote.

To note, a non-geographic pres-
bytery for the Korean-speaking 
congregations in the Western re-
gion called the Hanmi Presbytery 
had previously existed, but was 
dissolved during the 221st General 
Assembly in 2014 due to “problems 
of confl ict and power struggles,” 
according to Doska Ross, who was 
the executive and stated clerk for 
the Synod of Southern California 
and Hawaii at the time. The con-
gregations that were a part of the 
Hanmi Presbytery at the time were 
then transferred into their respec-
tive regional presbyteries.

However, the Task Force -- 
which was formed in lieu of the 
dissolution of the Hanmi Presby-
tery -- noted in the overture that it 
found that Korean-speaking con-
gregations face multiple barriers 
that hinder clear communication 
between themselves and the de-
nomination as a whole (particu-
larly, the overture says, regarding 
the issues of ordination and mar-
riage), as well as barriers that pre-
vent them from participating fully 
in the denomination.

Some of those barriers, the over-

ture states, include a lack of fl uen-
cy in English and the impression 
that the language barrier may give; 
a lack of fl uency in the denomina-
tion’s polity; and “feeling uncom-
fortable and unsafe in addressing 
issues of theology, particularly due 
to the fear of being stereotyped or 
labeled,” among others.

Appointing a staff member that 
works on a national level would en-
sure that communication between 
Korean-speaking congregations 
and the General Assembly regard-
ing denominational positions and 
changes would be clearer, the 
Task Force states, and allowing a 
non-geographic presbytery in the 
Western region would allow Kore-
an congregations to become more 
involved in the denomination.

“The task force recognizes the 
diffi cult decision the 221st General 
Assembly (2014) made to dissolve 
the Hanmi Prebytery. It does not 
wish to recreate a situation that 
needed to be addresed by that ac-
tion,” the overture states. “Rather, 
it urges consideration of whether a 
new beginning is possible, one in 
which a healthy presbytery can be 
created that fully respects and is 
committed to doing in its work in 
a manner that respects our polity 
and commitment to full participa-
tion by all who God calls into or-
dered ministry.”

The approved overture directs 
the Offi ce of the General Assem-
bly to create a staff position which 
would work with the Offi ce of Mid 
Council Ministries and the Presby-
terian Mission Agency to support 
Korean-language and second-
generation Korean congregations. 
It also asks synods in the Western 

region to “intentionally consider 
the viability of creating a new Ko-
rean, non-geographic presbytery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Meanwhile, one of the issues 
that the Task Force mentioned 
as particular concern for the Ko-
rean congregations is the issue of 
whether pastors and congrega-
tions can act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regarding ordinations 
and marriages. It went on to ex-
plain that “while confusion as to 
these issues is very real, the task 
force fi nds that the concern that 
freedom of conscience will be lost 
is unfounded,” mentioning por-
tions of the denomination’s polity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 response to the concern that 
the local, state, or national law may 
require pastors to participate in 
ordinations or marriages against 
their conscience, the Task Force 
referred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in its 2015 rul-
ing that legalized same-sex mar-
riages, which states that “religions, 
and those who adhere to religious 
doctrines, may continue to advo-
cate … that … same-sex marriage 
should not be condoned. The First 
Amendment ensures that religious 
organizations and persons are giv-
en proper protection as they seek 
to teach the principles that are so 
fulfi lling and so central to their 
lives and faiths.”

However, at the time that the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same-sex marriages, dissenting 
judges also voiced concern for the 
lack of religious liberty protections 
made in the majority opinion. 

“The majority graciously sug-
gests that religious believers may 
continue to ‘advocate’ and ‘teach’ 
their views of marriage,” wrote 
Chief Justice John Roberts in the 
dissenting opinion. “The First 
Amendment guarantees, however, 
the freedom to ‘exercise’ religion. 
Ominously, that is not a word the 
majority uses.”

These and other portions were 
not mentioned in the Task Force’s 
report.

Some 900 gathered in Irvine, CA 
on Friday afternoon for the start of 
the Global Medical Missions Alli-
ance (GMMA) Conference, which 
aims to encourage Christians to 
live missionally wherever they 
may be.

This is the sixth such bian-
nual conference that has taken 
place, but the fi rst that has taken 
place under the name of GMMA. 
GMMA was birthed out of a fi rst 
generation Korean organization 
called Korean 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KAMHC), and 
though KAMHC has hosted nu-
merous conferences for Korean-
speaking missionaries and profes-
sionals in the past, this is the fi rst 
that they have hosted primarily 
targeting English-speaking Kore-
an American students and profes-
sionals. Organizers say that this 
year’s conference is also not only 
geared towards those interested or 
involved in the medical fi eld, but 
for anyone of any profession.

“My hope is that whoever comes 
here, they would ask, ‘What does 
God want? What is God’s heart for 

this world?’ And that they would 
change their behaviors, their daily 
lives, and truly be transformed to 
live a missional life,” shared Peter 
Chung, the president of GMMA.

“The medical profession is just 
the bellweather to bring others, 
and together, to form a village to 
transport the gospel all over the 
world,” Chung further explained.

The conference was kicked off 
with a session featuring Michael 
Oh,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Lausanne Movement. Oh encour-
aged the audience to remember 
that every Christian can live mis-

sionally and radically for Christ.
“You don’t have to be a pastor 

and go to seminary to be a mis-
sionary -- there is no profession 
you can do here that you can’t do 
somewhere else,” Oh said. “Mis-
sions is simply doing what God has 
gifted you to do, in the place where 
the gospel is not yet well known.”

The opening session also fea-
tured a testimony from Dr. Alex 
Philips, of New India Evangelical 
Association, and a time of prayer 
for the Southern Asian nations led 
by Michael Lee, the senior pastor of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The conference, themed “Arise 
and Shine” based on Isaiah 60:1, 
concluded on Saturday evening, 
and featured fi ve main plenary 
sessions with speakers such as Da-
vid Gibbons, founder and pastor 
of Newsong Church. 

Attendees were able to choose 
from over 50 different workshops 
on various topics highlighting 
specifi c regions, including Asia, 
the Middle East, Europe, and Af-
rica, as well as specifi c professions 
or skills, such as eye care, dental, 
nursing, video editing, and acu-
puncture, among others.

Hundreds Gather for Korean American Missions Conference
Korean American students and professionals gathered at Bethel Korean Church in Irvine, CA for the recent 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 (GMM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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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USA Considers Forming New
Non-Geographic Korean Presbytery

BY RACHAEL LEE

Korean Americans join in 
repentance via separate overtur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Confesses 

and Repents of Racial Sins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approved over-
tures on June 23 that recognized 
and confessed of historical and 
continued racism in the denomi-
nation, and called on member 
presbyteries and churches to work 
toward racial reconciliation.

40 overtures from different 
presbyteries have been submitted 
to this year’s PCA General Assem-
bly regarding racism and racial 
reconciliation, and one overture 
was approved by 861 to 123 vote, 
also approving all of the other 
overtures related to race.

The resolution was particularly 
lauded for its explicit mention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the failure of the denomination’s 
founding leaders to stop rac-
ism during the historical period, 
though the denomination itself 
was founded after the Civil Rights 
Movement was concluded.

“The members of the PCA are 
increasingly aware that during the 
Civil Rights period, many of our 
founding denominational leaders 
and churches not only failed to 
support, but also actively worked 
against racial reconciliation in both 
church and society through sins of 
commission and omission, includ-
ing: barring African Americans 
from worship services; misusing 
and twisting the Bible to support 
racial segregation; participating in 
and defending white supremacist 
organizations; and failing to speak 
out against state-supported seg-
regation and to support efforts to 
secure access to basic human and 
civil rights,” the overture states.

“The General Assembly recog-
nizes that the sins of racism and 
racial injustice -- not only toward 

African Americans, but also to-
ward other racial minorities -- are 
not simply past sins, but continue 
to be sins with which our churches 
and congregants wrestle,” it adds.

“Be it further resolved, that this 
General Assembly does recognize, 
confess, condemn and repent of 
past failures to love brothers and 
sisters from minority cultures in 
accordance with what the Gospel 
requires, as well as failures to lov-
ingly confront our brothers and 
sisters concerning racial sins and 
personal bigotry, and failing to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and 
correct oppression (Isaiah 1:17),’” 
the overture continues.

The issue was initially consid-
ered during last year’s denomi-
national gathering, but the PCA 
deferred the apology to this year’s 
meeting to ensure that it’s “heart-
felt and accurate,” according to 
Christianity Today.

The overture calls on leaders of 
presbyteries and congregations to 
let their respective members know 
of the resolution, and to allow each 
to “prayerfully confess their own ra-
cial sins as led by the Spirit and strive 
towards racial reconcil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he gospel, the love 
of Christ, and the glory of God.”

Among the numerous overtures 
calling for racial reconciliation 
was one submitted by the Korean 
Southwest Orange County Presby-
tery, which included a portion spe-
cifi cally mentioning the racial sins 
of the Korean community.

“Ethnic Korean and Korean 
American Teaching and Ruling El-
ders recognize our own complicity 
and role in perpetuating oppres-
sion, and confess our indifference 
and inaction toward the plight of 
our Black brethren,” the resolu-
tion states.

Korean Task Force
report also discusses 
churches’ concerns 
on ordinations,
marriages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st 
Texas abortion restrictions on Mon-
day that mandated hospital-like sur-
gical standards and hygiene in clinics 
and access to emergency hospitals, 
which sponsors of the bill say are to 
protect women against botched abor-
tions.

The fi rst regulation required abor-
tion clinics to be certifi ed as ambula-
tory surgical centers, and the second 
made it mandatory for doctors who 
perform abortions at clinics to have 
admitting rights at nearby hospitals 
where patients could be taken in case 
of complications.

The court, in its 5-to-3 verdict, ruled 
that the Texas government imposed 
the restrictions only to reduce abor-
tion access and not out of concern for 
women’s health.

The regulations in Texas would have 
closed down most abortion clinics, 
abortion advocates say.

The majority opinion said that these 
regulations were “undue burden” on 
women trying to end their pregnancies.

“The surgical center requirement, 
like the admitting-privileges require-
ment, provides few, if any, health ben-
efi ts for women, poses a substantial 

obstacle to women seeking abortions, 
and constitutes an undue burden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do so,” said 
Justice Stephen G. Breyer who wrote 
for the majority.

As the mandate on abortion clin-
ics in Texas is struck down, the court 
is expected to dismiss similar laws in 
seven other states which have lawsuits 
fi led against them for regulating abor-
tion clinics.

Justice Clarence Thomas opposed 
the majority verdict and said in his dis-
senting opinion that the court applies 
different rules for different constitu-

tional rights.
“As the court applies whatever stan-

dard it likes to any given case, nothing 
but empty words separates our consti-
tutional decisions from judicial fi at,” 
he wrote.

“The decision erodes States’ law-
making authority to safeguard the 
health and safety of women and sub-
jects more innocent life to being lost,” 
said Texas governor Greg Abbott re-
garding the ruling. “Texas’ goal is to 
protect innocent life, while ensuring 
the highest health and safety standards 
for women.”

The U.S. Supreme Court declined to 
hear a case brought by a family-owned 
pharmacy in Washington that cited re-
ligious beliefs as the basis for refusing 
to provide emergency contraceptives.

The case was brought by a Christian 
family -- the Stormans -- who owns 
Ralphs Thriftway, a grocery store and 
a pharmacy.

In 2007, Washington state enforced 
a regulation that requires pharma-
cies to have in stock all drugs and that 
pharmacies cannot “refuse to deliver a 
drug or device to a patient because its 
owner objects to delivery on religious, 
moral or other personal grounds,” the 

regulation reads.
The Stormans family challenged 

the regulation in objection to having 
to provide Plan B or other emergency 
contraception, saying that doing so 
violates their belief that life begins at 
conception.

A federal district judge struck down 
the regulation, saying that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However, in July 
2015, the 9th U.S Circuit Court of Ap-
peals reversed the ruling, upholding 
the requirement that all pharmacies 
deliver all prescribed drugs.

The Supreme Court’s inaction leaves 
the current law in place, allowing the 
state to enforce its own law.

“If this is a sign of how our religious 

liberty claims will be treated in the 
years again, those who value religious 
liberty have cause for great concern,” 
Alito said in his 15-page dissent re-
leased on Tuesday. “The dilemma this 
creates for the Stormans family and 
others like them is plain: Violate your 
sincerely held religious beliefs or get 
out of the pharmacy business.” He was 
joined by Chief Justice John Roberts 
and Justice Clarence Thomas in his 
dissent.

Alito also mentions that the drugs 
the Stormans objected to having in 
stock was stocked by “more than 30 
other pharmacies within fi ve miles” of 
the pharmacy owned the by the Chris-
tian family.

Pharmacy Declined Hearing Regarding
Religious Objection to Contracep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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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Laws on Abortion Clinics Ruled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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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has deadlocked 
over a case regarding President Ba-
rack Obama’s immigration plan, it an-
nounced on June 23, blocking the plan 
from taking effect which would have 
allowed undocumented immigrants 
to receive work permits and protected 
over four million undocumented im-
migrants from deportation.

The 4-4 split vote was announced 
with a one-sentence ruling that reads, 
“The judgment is affi rmed by an equal-
ly divided court.” The tie vote leaves 
in place a lower court ruling made in 
2015 that ruled against Obama’s ex-
ecutive order.

“This is a ruling that affects millions 
of American families, but because the 
Supreme Court does not have its full 
complement of nine justices, the court 
was unable to deliver a defi nitive ruling 
a case of such national importance,” 
said president of Constitutional Ac-
countability Center Elizabeth Wydra, 
referring to Justice Antonin Scalia’s 
death this past February.

“It is heartbreaking for the millions 
of immigrants who’ve made their lives 
here, who’ve raised families here, who 
hoped for the opportunity to work, pay 
taxes, serve in our military, and more 
fully contribute to this country we all 
love in an open way,” said President 
Obama, according to USA Today.

Obama announced his immigra-
tion programs via an executive order 
in 2014. Immediately, a coalition of 
26 states, including Texas, blocked the 
plan on the basis that the president 

overstepped his power in attempts to 
bypass Congress. 

In 2015, a federal judge blocked the 
plan from taking effect, siding with the 
states.

The program, called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
ful Permanent Residents, or DAPA, 
would have offered protection to par-
ents of children who are U.S.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from deporta-
tion and provided a renewable work 
permit for three years.

Obama Administration’s Executive Order 
on Immigration Blocked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Uni-
versity of Texas’ affi rmative action 
program on June 23, allowing the uni-
versity to consider race and ethnicity in 
the admissions process.

By a 4-3 vote, the justices voted in 
favor of the program. Justice Elena 
Kagan recused herself due to her prior 
position as solicitor general during 
which she had worked on the case.

Justice Anthony M. Kennedy wrote 
the majority opinion. He was joined by 
Justices Stephen G. Breyer, Sonia So-
tomayor, and Ruth Bader Ginsburg.

“A university is in large part defi ned 
by those intangible ‘qualities which are 
incapable of objective measurement 
but which make for greatness.’ Consid-
erable deference is owed to a university 
in defi ning those intangible character-
istics, like student body diversity, that 
are central to its identity and educa-
tional mission,” he wrote. “But still, it 

remains an enduring challenge to our 
Nation’s education system to reconcile 
the pursuit of diversity with the con-
stitutional promise of equal treatment 
and dignity.”

Justice Samuel A. Alito Jr., however, 
contended that the university had not 
specifi ed its reasons for its affi rmative 
action program, saying “the university 
has still not identifi ed with any degree 
of specifi city the interests that its use 
of race and ethnicity is supposed to 
serve,” in his 51-page dissent. He was 
joined by Chief Justice John G. Rob-
erts and Justice Clarence Thomas.

The University of Texas’ admissions 
program, also called the Top 10 Percent 
program, allows for the top students 
in every high school in the state to be 
admitted into the university. The re-
mainder of the freshman class is admit-
ted under a more holistic review that 
includes academic achievements, like 
SAT scores, and race and ethnicity.

Abigail Fisher, a white woman who 

was denied admission to the univer-
sity, brought the case in 2008, the 
grounds that she was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admissions process be-
cause of her race.

“I am disappoint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students applying 
to the Univ. of Texas can be treated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race or eth-
nicity. I hope that the nation will one 
day move beyond affi rmative action,” 
Fisher said in a statement.

In 2013, the Supreme Court sent her 
case back to the lower courts after the 
5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decid-
ed the program to be constitutional. The 
lower courts, again, affi rmed the consti-
tutionality of the program, prompting 
Fisher’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ban the consideration 
of race in the admissions process of 
public universities include Arizona, 
California, Florida, Michigan, Nebras-
ka, New Hampshire, Oklahoma and 
Washington.

Affi rmative Action in U. of Texas Up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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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NAKASEC) Immigration activists held signs in support of DAPA in Annandale,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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